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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 군  공 중 급 유 기  KC-1 3 5 의 
연 료  지 원 을  받 는  F-1 5 K

현 존  최 강  F- 15K  도입 -  
독도 지킴이 F -1 5 K 첫 2 대 한 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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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참모총장 스케치

현존 최강 F-1 5 K 도입
독도 지킴이 F- 15K 첫 2대 한국 도착

공군소식 I
한서대 국내 두번째 ROTC 창설

공군소식 n

국산 KO-1 전술통제기 1호기 실전배치

공군소식 m
제1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회 한송정 들차회’

공군소식 N
「서울에어쇼 2005」대비 대테러 훈련 실시

기획특집 테마포토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행 ■ 패러글라이딩 대회」속으로

현장 속 현장
‘대한민국과 공군의 푸른 미래를 마주하다’ 「서울에어쇼 2005」현장 속으로

I Love Airforce
한국항공소년단 홍보대사 ‘파란(PARAN)’

여기는 다이만
사랑하는 아들 한솔이에게

미국

세계
차서

세계의 항공무기
I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I의 우주력
차세대 극궤도 기상위성 체계 ‘NP0 ESS’

우표로 보는 전쟁사 이야기
「독 • 소 불가침 조약」과 카틴 숲 학살

공군지 독자 여러분의 주소 변경시에는 변경된 주소를 02-506-6237로 알려주십시오. 본지의 내용은 공군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 365
건강 신호등 ‘급성복통’

공군 글마당
「아빠는 공군」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영화〈스피드〉를 연상케 하는 박지성의 스피드

마음으로 읽는 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영화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고전〈베니스의 상인〉

책마을
한비야의「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기상전망대
첫눈이 오는 11월에

독자의 소리 

다른 그림 찾기 

보라매 단상

생각히는 그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특집! 테마가 있는 나들이
서울이 품은 물줄기, 청계천을 가다

문화가 산책
11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법률상식
‘사용 ■ 수익허가’ 에 관한 법률

알립니다
기상전망대 - 첫눈이 오는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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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거的)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_  제29대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취임사

존 경 하 는  국 방 부 장 관 님 ， 이  자 리 를  빛 내 주 신  국 방  

위 원 장 님 ， 역 대  공 군 참 모 총 장 님 ， 합 참 의 장 님 ， 한  • 미  

연 합 사 령 관 님 ， 육 군  • 해 군  참 모 총 장 님 ， 그 리 고  내 외  

귀 빈  여  러 분 께  진 심 으 로  감 사 의  말 씀 을  드 립  니 다 .

아 울 러  재 임 하 시 는  동 안  ‘선 진  정 예 공 군  육 성 ’ 을  

위 하 여  많 은  업 적 을  남 기 시 고  영 예 롭 게  전 역 하 시 는  

이 한 호  총 장 님 께  깊 은  경  의 를  표 합 니  다 .

친 애 하 는  공 군  장 병  및  군 무 원  여  러 분 !

본 인 은 ， 오 늘  명 에  의 하 여  공 군 참 모 총 장 의  중 책 을  

맡 게  된  것 을  무 한 한  영 광 으 로  생 각 함 과  동 시 에 ,  책 임 의  

막 중 함 을  통 감 하 면 서 ， 앞 으 로  대 통 령 님 의  통 수 이 념 을  

높 이  받 들 어  조 국  영 공 수 호 와  공 군  발 전 을  위 해  헌 신

싸 우 면  반 드 시  0 / 7 / 는  강 한  공 군  진 력 할  것 을  굳 게  다 짐 합 니 다 -

변 화 5 /  개 혁 을  주 도 하 는  공 군  

국 민 으 로 부 터  신 뢰 받 는  공 호  

매  H 는  공 군

안 보 는  국 가 와  국 민 의  생 존 을  지 키 는  일 로 써  최 우  

선 의  가 치 이 며 ,  전 쟁 에  확 고 히  대 비 할  때 만 이 ,  전 쟁 을  

억 제 하 고  평 화 를  보 장 할  수  있 습 니 다 .

따 라 서  완 벽 한  군 사 대 비 태 세 를  확 립 하 고  실 전 적  

교 육 훈 련 을  통 해  싸 우 면  반 드 시  이 기 는  강 한  공 군 이  

되 어  정 부 의  평 화 번 영 정 책 을  강 력 하 게  뒷 받 침 해 야  

하 겠 습 니  다 .

또 한  굳 건 한  한  • 미 동 맹  관 계 를  유 지 하 면 서  협 력 적  

자 주 국 방 을  위 한  전 략 형  공 군 력  건 설 을  추 진 해  나 가 야  

하 겠 습 니 다 .

오 늘 은  F- L5 K  최 첨 단  전 투 기 가  우 리 나 라 에  도 착  

하 는  가 슴  뿌 듯 한  날 로 서 ，그 동 안  꿈 꾸 어  왔 던  우 리  의  

소 망 이  현 실 이  되 었 습 니 다 .

_  A I R  F O R C E



취 임 사

자 랑 스 러 운  공 군  장 병  및  군 무 원  여 러 분 !

우 리 는  미 래 전  양 상 에  부 합 한  군 구 조  및  전 력 체 계 의  구 축 과  병 영 문 화 의  개 선 이  요 구 되 는  

전 환 기 적  국 방 환 경  속 에 서  군 의  변 화 와  개 혁 을  주 도 하 는  공 군 이  되 어 야  하 겠 습 니 다 .

우 리 들  스 스 로  변 하 지  않 는 다 면  결 국  퇴 보 할  수 밖 에  없 을  것 이 며 ,  변 화 를  바 라 보 고 만  있 는  

소 극 적  사 고 방 식 과  태 도 를  바 꿔 야 만  개 혁 과  변 화 를  주 도 해  나 갈  수  있 을  것 입 니 다 .

공 군  장 병 들 에 게  제  언 합 니 다 .

정 부  차 원 의  국 방 개 혁  추 진 에  적 극  동 참 하 여  다 른  사 람 이  우 리  공 군 의  역 사 에  대 해  쓰 기  

전 에 ，우 리 가  먼 저  주 체 적 으 로  자 랑 스 러 운  역 사 를  써  나 갑 시 다 .

우 리  사 회 의  국 민 의 식  변 화  추 세 에  부 응 하 여  군 기 가  바 로 선  가 운 데  자 율 적  병 영 체 제  구 축 과  

열 린  공 군 문 화  조 성 을  통 해  국 민 으 로 부 터  신 뢰 받 는  공 군 이  되 도 록  합 시 다 .

아 울 러  합 리 적  지 휘 관 리 와  상 경 하 애 ( 上 敬 下 愛 ) 의  인 화 단 결 ( 人 和 團 結 ) 을  통 해  푸 른  제 복 에  

자 긍 심 을  갖 는 ， 일 할  맛  나 는  공 군 ,  매 력  있 는  공 군 을  만 들 어  나 갑 시 다 .

저 는  부 하 들 이  더 욱  책 임 감  있 고  전 문 성 을  겸 비 한  성 공 적 인  경 력 을  쌓 아 갈  수  있 도 록  선 도  

하 고 ，솔 선 수 범 하 는 데  온  정 성 을  쏟 겠 습 니 다 .

공 군 이 라 는  조 직 이  가 지 고  있 는  무 한 한  잠 재 력 을  이 해 하 고 ， 그  능 력 을  발 휘 할  수  있 도 록  

장 병  여 러 분 을  도 울  것 입 니 다 .  그 래 서  전  요 원 이  통 일 된  가 치 관 을  가 지 고  노 력 한 다 면 ， 믿 을  

수  없 을  정 도 의  놀 라 운  결 과 가  있 을  것 으 로  확 신 합 니  다 .

변 화 와  혁 신 이  요 구 되 는  중 차 대 한  시 기 에 ， 공 군 참 모 총 장 의  대 임 을  맡 겨 주 신  대 통 령 님 께  

충 심 으 로  감 사 드 리 며 ， 이  행 사 를  주 관 해  주 신  장 관 님 과  자 리 를  빛 내 주 신  내 외 귀 빈  여 러 분 께  

재 삼  감 사 의  말 씀 을  드 립  니 다 .

끝 으 로 ，공 군  발 전 에  빛 나 는  업 적 을  이 룩 하 시 고  명 예 롭 게  군 문 을  떠 나 시 는  이 한 호  장 군 님 의  

앞 날 에  하 나 님 의  영 광 이  함 께 하 시 기 를  기 원 드 리 며 ， 장 병  및  군 무 원  여 러 분 의  건 투 를  기 대  

합 니 다 .

감 사 합 니 다 .

2 0 0 5 . 11. i 간공군 ᄇ



제29대 공군참모총장 

김성일(金成一，57세) 대장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으며

1972년 공군사관학교 2◦기로 임관했다.

金 총장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기획차장，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제11 전투비행단장，

공군 항공사업단장,

공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인사군 수본 부장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기획과 정책, 정보 분야에 특히 정통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 스타일인 金 총장은 성품이 온화하고 너그러워 

부하들이 많이 따르지만, 본인 스스로는 공사 구분이 뚜렷하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정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고，정보 

부대 구조 및 편성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선진국형 정보 전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었다.

F-4D를 주기종으로 2,651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3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인 이선숙(幸善滅，57세) 여사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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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ᆻ부는 10월 4일 국내개발 항공기 기술지원 

전담부서인「기술관리부」를 창설했다.

이라크 전장 전투임무수행 

2,000시간 비행기록을 달성한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

방공포병사령부 f  최근 종합 

전투력 향상을 위 한 「2005  

유도탄 사격대히」를 실시했다.

시 간  달 성



公
10월 5일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i 군악연주회I  

개최한 작전사령부 군악대

제18전투ᄊ행단은 기지내 버려진 

폐목을 수거하여 부대주변 독거 

노인들을 위한 벨감으로 재활용 

하고 있다.

제1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기지 

안근의 ᅪ촌 마을을 찾아 벼베기와 

타작 일4 을 돕고 있다.



병사 식 당 에 서 「조리경연대히」를

U , 부 기술고등학교는 10월 19일 기아대책 

경남지역본부에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제3훈련비행단은 10월 20일 부대 내

m i l

■ 행 사
_ 至|보

제38전투비행전대는 10월 12일 

「호국문예 행사」를 실시했다.



독도 지킴이 
F- 15K 첫 2대 한국 도착

|  현존 최강 F—15K 도입

ᄌ :] 날부터 이어진 굵은 빗줄기로 하늘마저 검게 보이던 지난 10월 7일. 공군이 美 보잉사로부터 
도입한 차기 전투기 F-15K 40대 중 첫 두 대가 한국에 도착했다.

2 일 미국 본토 이륙, 태평양 건너 7일 공군 서울기지 도착

이번에 도착한 F-15K 두 대는 10월 2일，미국 세인트루이스 기지를 이륙해 하와이, 광의 미군기지 
에서 한 차례씩 기착했다. 비행 내내 美 공군의 공중급유기 KC-135가 함께 비행하며 공중급유를 지원 
했다. 두 대의 F-15K는 중간 기착지인 광을 10월 7일 오전 이륙해 같은 날 오후 공군 서울기지에 착륙 
했다. 세인트루이스로부터 총 1만 5,962km를 날아 한반도에 무사히 안착한 것. 순수 비행 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었다.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경제 속도인 시속 900〜1，000km로 순항했기 때문. 두 대 
의 F-15K 조종간은 美 보잉사의 조종사 두 명이 잡고 후방석에는 한국 공군의 이영수 소령(공사 38기， 
38세)과 보잉사의 무장통제사가 각각 탑승했다. 이 소령은 F-15K 전환 및 교관훈련을 받은 8명의 한 
국 조종사 중 가장 맏형 격으로 2004년 6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미국 시모어 존슨 기지 등에서 비행훈 

련을 받았다.

F-1 5 K, 도입만을 기다렸다

“최신예 전투기 도입으로 이제 도서 지역은 물론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작전이 가능케 됐습니다.”
이 소령은 앞으로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조국 영공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F-15K의 성공적 

인 ‘데뷔’ 에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령은 “미 본토에서 한반도까지 1만 5,962km를 비행하면서 F-15K의 방대한 작전 반경과 장거리 

비행 전술 능력을 직접 확인했다” 고 말했다.
특히 “F-15K는 공군이 운용 중인 KF-16과 조화를 이뤄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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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뒤 “우리 영공을 수호할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인수하는 순간을 함께 해 가슴이 벅찬다” 고 말했다.
이 소령은 이어 F-15K에 장착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 ER과 전투 중에도 조종석 내부 계 

기에 의존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멧 조준기，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位P幻 유도 방식의 전 
천후 정 밀 유도 무기 인 정밀공격직 격탄(JDAM) 등을 높이 평가했다.

KF-16을 조종하던 이 소령은 앞으로 F-  15K 교관 조종사로 올 8월 창설된 F-15K 대대에서 기존 전 
투기 조종사들에게 기종 전환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착한 F-15K는 한국 공군에 인도될 40대 중 3 ■ 4호기로 11월 중 한국 공군의 수락검사 후 
공식 인도된다. 나머지 38대는 2008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1 • 2호기는 美 보잉사에서 공대 

지 공격능력에 대한 최종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내년 초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  ▼ ▼

비하인드 스토리

F-1 5 K는 세인트루이스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왔을까?

-| A  월 7일 한국
丄 U 으로 이송

된 F-15K는 보잉사 

공장이 있는 세인트 
루이스를 출발하여 

하와이 히캄기지와 
괌의 앤더슨 기지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 

왔다.
구간별 거리는 세

인트루이스와 히캄 기지간이 6,636km , 히캄 기지와 앤더슨 기지간이 6,109km , 앤더슨 기지와 공군 
서울기지간 거리는 5,584km로 비행 총거리는 1만 5,962km에 달한다. 참고로 서울과 부산간의 거리 
가 420km인 것을 감안하면 38배에 해당하는 거 리다.

F-15K가 공군 서울기지로 이송되는 데 걸린 기간은 총 6일. 이 중 순수 비행시간만도 20시간 이상 
이 소요되었다. 총 6일이나 걸린 것은 한 번 비행할 때마다 이후 하루씩 휴식했기 때문. 다리조차 움직 
이기 힘든 좁은 전투기로 20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것은 조종사에게 큰 부담이 되기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중간 기착지에서 휴식하면서 왔다.
F -1 5 K 가 탑 재 한  연 료 량 은  

34,418 파운드(약 15.6톤). 이것은 
동체 내부 연료탱크 외에 5개의 외부 
연료탱크(21,294파운드)를 장착함으 
로써 가능했다. 또한，F-15K가 세인 
트루이스에서 공군 서울기지로 비행 

하는 동안 공중급유기인 KC-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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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가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동차의 경우 연료가 부족할 때 주유소에 가서 한 번에 가득 주유하는 것과는 달리, 공중급유는 급 

유기 (KC-135)가 수유기 (F-15K)와 함께 비행하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일정 이상의 연 
료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주유를 한다.

▼▼▼ ^ h o S t ^ r o T i^ Q s t  F i s ' h t Q r
검증된 최강의 전투기 F-15K
현존 최강의 전투능력 보유

거  ■ ■ ■텍
-*rSET»ifc

본 ^ ^ ^ ^  .

로 三 칸  '

， ， ■ _ ! _ 짧 一

한 ;L1공군의 차기 전투기 F-  
C는 현존 최강의 전투능 

력을 보유한 전투기이다. F-15K 
의 강점은 군 정보링크 시스템을 
통해 공격할 표적을 확인，사용할 
무기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는 것. 미 공군 F-15E 전투기의 
컴퓨터보다 10배나 처리 속도가 

빠른 신형 ADCP(Advanced
Display Core Processor)가 모든 지원을 해준다. 비행 중인 전투기는 물론 지상과 해상의 표적까지 찾 
아내는 APG-63(V)1 레이더는 F-15E의 APG—63에 비해 처리속도가 두 배나 빠르고 신뢰도는 10배가 
될 정도로 정확하다. 타이거 아이(Tiger Eye)라는 항법 장치는 야간에도 목표 지역까지 저고도로 자동 
침투할 수 있도록 지형을 확인해 준다. 또한 F-15K는 278km 밖에서 반경 3m의 표적을 맞히는 공대 
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데이터링크 시스템과GPS를 연동，합동직격탄(JDAM)을 24km의 원거리에 
서 9.8m의 오차 범위 안에 떨어뜨려 벙커를 파괴한다. F-15K에만 사용되는 AIM-9 X는 조종사의 시 
선 방향에 따라 날아가는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이다.

성능개량 통해 최강의 전투기로 거듭나

F-15K는 기존의 F-15 전투기의 위력에 엔진과 레이더，무장능력 등 성능을 개량한 전투기. F-15K의 
최대 이륙가능 중량은 36.5톤에 달하며 다량의 연료 및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전투기 중 최고 
추력의 강력한 엔진을 2대 장착，최대속도가 마하 2.3에 이르러 신속한 임무 투입이 
가능하다.

최대 10.4톤가량의 무장 장착이 가능한 F-15K는 공대지 정밀폭 
탄 및 최신식 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무기，벙커파괴탄 등을 운용 
할 수 있다. 특히 1〇톤가량의 무장을 장착하고도 연료의 재주입 없이 

1,800km 이상의 전투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첨단 전자장비의 탑재와 가공할 위력의 무장 운용이 가능한 F-15K.
현존 최강의 전투능력을 보유한 F-15K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원고정리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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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 국내 두번째 I전 i s

공군소식

창설

1 시 월  4일 한서 대학교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X \ y (R〇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이 새롭게 창설되어 본격적 인 운영에 들어 
갔다. 이로써 공군은 기존의 항공대학교 학군단에 
이어 두 개의 학군단을 운영하게 됐다.

공군은 작년 11월 한서대와 학군사관후보생과 
정 지정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올해 7월 
부터 학군단 창설준비단을 구성하여 각 부대의 우 
수한 훈육관과 지원 요원을 모집하고 교육훈련 내 
용을 준비해왔다.

군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기초군사훈련, 교내 교 

육 및 입영훈련 등 군사교육을 실시한다(2006년 
에는 3학년 51명만 교육 실시). 한서대 소속 학군 
사관후보생들은 2008년부터 임관할 예정이다.

공군은 한서대가 항공학부를 통해 항공전문인 
력 양성을 특성화하고 있고 학생 개인당 200시간 
이 넘는 비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인만큼, 
공군 조종사 확보 창구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군은 한서대 학군단 창설에 따라 현재 
항공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군 ROTC 양성제 
도를 이원화함으로써 학군단간에 발전적 경쟁력 
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공군 교육사령부는 10월 4일 교육부사령 
관 및 각급 지휘관 참모와 한서 대학교 총장을 비 
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 
안군에 위치한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학군단 탄 
생을 축하하는 창설식을 가졌다.

; 원고정리

올해 9월에는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항공 

기 계학과，항공교통관리 학과，항공전자시 뮬레 이 
션학과의 2학년 재학생 51명을 학군사관후보생으 
로 최초 선발하였다.

항공대학교 학군단에 이어 두번째 공군 학군단 창설

한서대 학군단은 매년 100여 명의 3 • 4학년 학

卜

창설식에 참석한 교육부사령관 허일영 준장은 
“한서대 학군단의 임무는 공군 초급장교로서 필 
요한 군사지식, 군인정신, 기초전투 수행능력 등 
을 배양하는 것이다” 라면서，"한서대 학군단이 조 
기에 정착화되어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 
린다” 고 말했다.©

군 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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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공군소식 I

KO - 1

一 : : ^

전 술 통 제 기  1호 기  

실 전 배 치

- 「，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된 무장 항공기 인 
n i K 〇- i  전술통제기 1호기가 공군에 실전 

배치 되었다. KO-1  전술통제기 1호기는 10월 
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이륙 

하여 공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되었다. 이번 인수 
비행의 주인공은 윤태균(공사 40기) 소령. 윤 소 
령은 이미 KO-1  전술통제기로 기종 전환 및 시 
험 비행까지 마친 교관조종사다.

윤 소령은 “국내에서 생산한 항공기가 첨단 
의 장비와 전천후 임무수행 능력을 완비하고 
실전에 배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 
작 능력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증받는 계 

기가 되었다” 면서，“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만 
든 항공기를 독자적인 작전수행 개념에 따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조종사들의 사기진작과 
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독자 기술 개발 군용기 실전 전력화

KO-1  전술통제기는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항공기인 KT-1  의 기본 제원을 유지하되，항공

전자 장비를 보강하고 외부 연료 탱크와 로켓 발 

사관 등을 장착，무장과 장기 비행 능력을 갖춘 
기종이다. 앞으로 KO-1  전술통제기는 기존의 
0 - 2 기를 대체하여 전투기를 전술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펼치게 된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화력통제 시스템 및 임 
무 컴퓨터를 독자 설계하였으며，조종사의 편의 
성을 고려한 디지털 계기 및 비행정보와 항공기 
상태를 시현해주는 HUD(Head- up Display : 
전방 시현장치)를 장착하였다. 또한 NVIS 
(Night Vision Imaging System  : 야간 조명 

계통) 및 방빙 • 제빙장치를 완비하여 야간 전천 
후 비행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동성과 안정성 

을 갖춘 항공기 이다.
한편，공군은 KO-1  전력화를 위해 조종사 전 

환 훈련과 정비사 교육 및 전술개발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격납고 
등 시설물 현대화에도 매진해 왔다. 공군은 앞으 

로도 조종사 및 정비요원의 정예화와 지속적인 

전술전기 연마를 통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전역량을 배가하는데 진력할 계획이다.



“하늘이 지켜준 25년 전 약 속 ，，

ᄉ  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K0 -1  전술
구 :통 제 기 의  실전 배치로 25년 전 두 

친구의 꿈만 같던 약속이 실현되었다. 화제 
의 주인공은 K0 -1  전술통제기 배치 부대의 
대대장 김대중 중령(金大中，42세)과 K0 -1  
전술통제기 제작팀원인 국방과학연구소 김 
영한 박사(金榮漢，42세).

두 친구의 이야기는 25년 전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중령과 김 박사는 홍 
익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2학년 8반에서 동문수 
학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꿈을 키워가던 김 중령은 김 박사에 
게 “네가 커서 항공기를 설계하면 나는 네가 만 
든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겠다” 는 약속 

을 하게 되 었다.
이후 김 중령은 파일럿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 
고 총 2,860시간의 비행시간을 자랑하는 베테랑 
조종사가 되 었다.

한편, 어릴 때부터 항공공학에 관심이 많던 김 
박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항공공학과에 입학하였고，1988년에 한국과학연 
구원에 들어가면서부터 KO-1  전술통제기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은 1999년부터. 김 박사가 진행 중이던 
KO-1  전술통제기 제작에 김 중령이 0 -2 기 조

“네가 커서 항공기를 설계하면 나는 네가 만든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될게”. 두 사람의 약속이 25년만에 이루어졌다.

종사로 참여하면서 두 사람은 25년만에 만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K0 -1  전술통제기가 공군에 

인수되는 날까지 고교시절 약속처럼 한 사람은 
지휘관으로，한 사람은 연구팀으로 KO-1  프로 
젝트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대망의 10월 4일 김 박사와 김 중령은 
KO-1  전술통제기 인수비행을 한자리에서 보며 
자신들의 25년 전 꿈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하게 되었다.

KO-1  의 인수 작전을 직접 지휘한 김 중령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KO-1  전술통제기가 
대대에 실전 배치된 것도 큰 경사인데，그 비행 
기를 직접 제작한 사람이 25년 전 함께 꿈을 키 
워나가던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다” 며 김 박사와 손을 맞잡았다.

KO-1  의 인수비행 과정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대대를 방문한 김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 
기 설계팀의 모든 연구원들이 KO-1  을 탄생시키 
기까지 무수한 땀과 눈물을 흘렸다. 이 결실이 
친구의 손에 의해 맺어질 수 있게 된 것에 감개 
무량하다” 며 대대의 무운을 기원하였다.公

원고정리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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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정에서 부활한 신라 화랑의 다도
- 제1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회 한송정 들차회’ -

명한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서늘한 바람 
0  에 실려오는 그윽한 차 향기. 제18전투비 

행단 내 위치한 국내 최고(最古)의 차 유적지 한송 
정(寒松事)에서는 10월 12일 전국 다도인들의 큰 
행사인 한송정 들차회’ 가 열렸다.

한국고유의 전통 차문화를 앙양하기 위한 행사

한송정 들차회 행사는 강릉시가 주최하고 공군 
부대의 후원 하에 강릉 동포다도회가 주관하는 행 
사로 한국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복원하고 차 문 

화를 앙양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는 전통적인 차 문화 의식에 의해 샘터에서 

물을 길어 차를 달여 올리는 헌다례(獻菊禮)와 이 
를 마시는 음다(飮茶)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대는 장병들과 들차회 참가자들이 함께 국궁 
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한층 유익한 행 
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들차회가 개최되는 한송정은 조선초기 문신 

서거정의〈운금누기문(雲錦樓記文公에 최고의 명 
승지로 소개된 바 있는 다도의 성지이다. 한송정 

은 신라시대 화랑들이 국토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 
해 명산대천을 순례하면서 심신을 수양할 때 차를 
달여 마시던 곳으로 유명하고，특히 한송정 위쪽 
에 자리잡은 샘터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물맛을 
자랑하던 곳이 다.

선인들이 극찬한 차의 성지 한송정

한송정은 화랑들이 자취를 남긴 이래，고려 및 
조선초기 많은 문인들이 찾아와 찬미하는 시를 남 
긴 곳이기도 하다. 고려시대 문인 장연우는 이곳 
을 다녀간 후 〈한송정곡(寒松事曲)〉을 지었으며， 
이인로，김극기, 이곡，김시습 등은 한송정의 아름 
다움과 화랑들의 기상이 살아 숨쉬는 글을 남겨 

한송정의 훌륭함을 대대손손 전하였다.

고숙정 강릉 동포다도회장은 “우리의 소중한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어가기 위해 이번 들차 
회를 마련했다” 며 “강릉의 울창한 솔 숲, 맑은 바 
다，깨끗한 백사장이 만들어 내는 한송정의 맑은 
샘물로 달인 차를 마시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 

었으면 좋겠다” 고 행사 개최 의의를 밝혔다.O
원고정리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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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소식 IV

“테러 꼼짝마!”
- 「서울에여쇼 2005」대비 대데러 훈련 실시 -

최첨단 장비가 어우러진 최고의 대테러팀 가동

10월 11일 서울공항 행사장. 영화의 한 장면처 
럼 테러범과 대테러팀이 대치한 가운데 실전을 방 
불케하는 대테러 훈련이 실시되었다.

「서울에어쇼 2005」처럼 국내외의 VIP가 대거 
몰리는 국제적인 행사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좋 
은 표적. 이에 대비한 완벽한 대테러 작전은 필수 

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 날 훈련에는 공군기동타격대 요원 50여 명과 
경찰, 민간경비，육군 특경대 등총 80여 명의 인원 
에 최첨단 검색장비인 X-ray 검색차량(일명 ZBV) 
과 화생방 제독 및 탐지차량，장갑차，방폭가방 등 

특수장비가 총동원되어 테러리스트의 출현을 가상 
한 가운데 대테러 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했다. 이 
날 훈련은 불순세력이 차량내 이상물질을 은닉하 
고 ZBV 검색 차량 앞을 통과중 모니터 검색요원이 
이를 발견 비상상황을 발령함으로써 시작되 었다.

민 • 관 - 군이 엮어내는 완벽한 테러차단

상황이 발령되자 공군기동타격대 및 경찰,
육군 특경대와 민간 경비요원 등이 순식 
간에 용의차량을 포위하여 탑승자방 
들을 체포하고 일부 도 주 하 ^

용의자들을 외곽 경비 쇼  
요원이 추격 체포 
하 였 다 . 또한 德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 폭발물 처리)요원이 방폭 
가방으로 폭발물 여부를 검색, 안전한 상황이 확보 

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특히 이 날 훈련에 처음 동원된 ■  X-RAY 

검색차량은 국내에 단 1대밖에 없는 첨단 검색장 
비로 어떤 형태의 이상물질도 검색해내는 능력을 
가진 특수 차량이다. 차량 내에 설치된 모니터에 
는 검색차량 앞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내의 상황 
을 알 수 있도록 투시가 되어 차량 트렁크 등에 총 

기나 폭발물 등을 숨겨 들어와도 즉시 발견해낼 
수 있어 행사장 내에 테러 요인의 원천적인 봉쇄 
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날 훈련을 총 지휘한 서울기지 기지전대장 
한병국 대령은 “금 번 「서울에어쇼 2005」행사시 
대테러 팀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민 •
관 • 군의 완벽한 협조하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 
저히 제거하여 안전한 가운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〇

원고정리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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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테마포토

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예 • 패터 공라’’01 다’화ᅵ 속으로

10월의 푸른 하늘을 수놓는 색색의 패러글라이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활공하는 행글 

라이더. 10월 15일, 16일 양일 간 경북 문경활공장에서 개 최 된 「제 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 • 패러

글라이딩 대회」는 그야말로 ‘창공인의 스포츠 축제’ 였다.

국내 최고의 항공레포츠 대회인 ‘공군참모총장배 행 • 패러글라이딩 대회’ . 이번호에서는 행 ■ 패 
러글라이더 타고 가을의 창공 속으로 날아가 보자.

‘그린 듯’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개회식 축하비행



이제 하늘 속으로 날아보자

신화 속 이카로스(Icarus)부터 라이트 형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짜릿함을 위해 나는 하늘에 도전한다!

2005. 11. 월간공군 m



창공을 수놓은 색색의 패러글라이더가 심연을 유영하는 열대어 같다.

豫 ⑯
위해 선수5,

심핀도
£ 두

초긴장.

과정는u g  것은 유:
%9\ °\

행 • 패러글라이딩 대회 화제의 인물들

하늘을 향한 나의 열정은 계속된다.주L 욱" ' ， 、 " 、 •>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 부문에 참가 

한 송주영 선수(올해 연세 69세) 자료정리 : 편 집 실

사진촬영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대위 표승진, 중사 편보현, 

중사 성지용, 제16전투비행단 하사 박영민

이번 대회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 정밀착륙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한 I 군사관 

생도들. 특히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은 1~3위를 모두 휩쓸어 단체상까지 수상했다.

AIR f o r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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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 비해f  바 耳 하 다

허 쇼 _  맨속으로

객원기자 박수현

y 'I■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손끝이 꽁꽁 얼어 
너  붙던 10월 22일. F-15K와 T- 50을 가까 

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꼽아 기다리던 
「서울에어쇼 2005」행사장을 찾았다.

토요일 아침 9시，아침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부터 기다랗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 
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에 기자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공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임을 알고 
있다는 듯 수많은 관람객들은 그렇게 기대에 가 
득 찬 눈을 반짝이며，열렬한 호응으로 답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열기 가득한「서울에어쇼 
2005」의 현장으로 출발해 보자!

세계 각 국 유명 군수업체들이 한 자리에

가장 먼저 각종 군수생산업체들의 부스가 전 
시되어 있는 곳을 둘러보기로 한 기자. 홀 안으 
로 들어서자 이름만 듣던 세계 각 국의 유명 군

수생산업체들의 부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15K를 홍보하고 있는 보잉사 
의 부스와 대한민국 공군의 부스.

특히，공군부스에는 조종복과 조종사의 생환 
에 필요한 장비 전시와 함께, 실제 조종석에 앉 
아 조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뮬레이션 

장비를 설치해놓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오락에 친숙한 신세대들에게 시뮬레이션 조종은 
그야말로 인기만점. 길게 늘어선 줄에 공군부스 
는 그야말로 대박，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항공우주시대의 주역 항공소년단 발대식

항공소년단의 발대식이 있을 거란 안내방송에 
따라 한참만에 야외로 나온 기자. 가을 햇살과 
만난 항공소년단복이 산뜻함을 더한다.

한국항공소년단’ 은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갈

2005. 11. 월간공군



새로운 항공소년단체 . 청소년들에게 항공분야에 
대한 흥미와 개척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올해 설립되었다.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멋진 공연으로 시작된 발대식. 군악대가 힘찬 음 
악을 연주하자 발대식장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 
올랐고，이어진 의장대의 포부 당당한 멋진 모습 
에 관람객과 단원들 모두가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항공소년단의 홍보대사인 아이돌 그룹 
‘파란(PARAN)’ 과 여성 최초로 전투기 조종사가 
된 제8전투비행단 편보라 대 위 의 「홍보대사 위 
촉식」이 거행되고，단원들 사이에선 파란과 편 
대위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한 자리 

쟁탈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하늘에 그린 그림，블랙이글 시범비행

곧이어 이어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A1 Air & Space Power Day 행外장
에 이어 두 번째 그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그들 
의 모습은 여전히 늠름했고，관람객을 대하는 모 
습은 공군을 대표하는 신사들다웠다.

드디어 블랙이글의 곡예비행이 시작되고，서 
울에어쇼를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탓인지 그들의 비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박진감 있었으며，새로운 기술도 선보여 기자와 
관람객들을 감동시켰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하늘은 블랙이글의 예술비행을 위한 멋진 캔버 
스가 되 어 주었다.

F-15K으I 위용과 마주하다

블랙이글 시범비행을 구경하다 해바라기가 되 
었버린 기자. 비행이 끝나고 지상으로 눈길을 돌 
렸다. 한 눈에 들어온 F-15K. 그 수려한 자태에 
가슴은 점점 벅차 오르고 발걸음은 경보 수준이 
될 정도로 빨리지기 시작했다. 지금 내 눈앞에 

서있는 전투기가 바로 그 F -15K란 말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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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무쌍한 자태에 다시 한번 눈길이 간다. 크기 
면에서도, 성능면에서도 F-15K의 위용은 단연 
코 다른 전투기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기자가 방문한 날에는 시범비행을 직접 볼 수 없 
었지만，지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자는 발길 
을 델 수가 없었다.

F-15K가 주는 감동에서 헤어나와 옆쪽으로 
발길을 옮기 니 몸체를 반짝이며 전시된 T-5 0 이 
기자의 눈에 들어온다. T-5 0 의 개발로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독자 개발 

한 국가가 되어 위상을 드높였다고 한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인 F-15K와 초음속 훈련기 T- 50 
을 한 자리에서 모두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자는 더할 수 없이 영광이었다.

활주로 끝에서 끝까지… 항공기를 구경하다
활주로의 끝에서 끝까지 발에 물집이 생기도 

록 항공기들을 구경하고 다닌 기자. 자세히 보니 
공군만이 아닌 육군，해군，미군의 항공기까지 
총동원되어 있었다. 그냥 스쳐지나 갔다면 그냥 
“많구나” 했겠지만，가이드를 자청해주신 현원준

대위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현 대위님이 전시된 항공기마다 세세한 무장 
까지 다 설명해 주실 때 귀를 종긋 기울이는 관 
람객들을 보며 기자는 왠지 가슴 뿌듯해짐을 느 

낄 수 있었다. 가진 자의 행복이랄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현 대위님께 감사를 표한다.

이 번 「서울에어쇼 2005」는 항공소년단의 발 
대식이 함께 거행되어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있 
는 행사가 되었다. 관람객을 위한 세심한 이벤 
트, 관람객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던 F-15K와 
T-5 0 의 일반공개. 규모면에서나 준비면에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던，공군의 발전해 

가는 미래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공군에 대 
한 신뢰와 희망을 전해준 뜻깊은 행사였다.

국민과 함께 했 던 「서울에어쇼 2005」. 발전해 
나가는 공군의 푸른 미래를 기약해보며，그 감동 
을 가슴에 깊이 새겨본다. 기자는 벌써부터 2년 

뒤에 열 릴 「서울에어쇼 2007」이 기다려진다. ©

사진촬영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허봉회, 
중사 편보현, 중사 성지용， 
사진작가 Martin Fe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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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Airforce

항공소년단 홍보대사
‘ J 中 랑  ( P A R A n ) ’

객원기자 박 수 현

에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멋진 포부 
1성처럼 등장한 무서운 신인 그룹 파 

란(PARAN) . 「서울에어쇼 2005」행사장에서 항 

공소년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파란의 멤버 
Ryan(20세)，Neo(19세)，Po(18세)，Ace(18세)， 
Aj(15세)를 만났다. 신인답지 않은 성숙함과 매 
너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이제부터 ‘파란’ 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공군지 독자 여러분들께 파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파란: 파란은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겠다’ 는 
멋진 포부를 갖고 데뷔한 글로벌 그룹입니다. 이 

번에 항공소년단의 홍보대사를 맞게 된 만큼 10 
대들의 생각과 코드만이 아니라 공군 장병들의 
생각과 코드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멋진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공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평소 공군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있다면?

파란(Ryan): 외할아버지가 공군에 복무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공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

이 듣고 자랐습니다. 항상 군대에 간다면 꼭 공 
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에어쇼를 찾아 직접 공군의 늠름하고 멋 
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Po： 공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파일럿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공군 파일럿들의 늠름한 모습을 실제로 보니 ‘이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멋진 분 

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항공소년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는데 , 소감과 

축하인사를 해주신다면?

파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홍보대사로 위촉되 
었다는 건 그만큼 저희들을 믿고 앞으로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라는 직책을 맡았으니 최선 
을 다해 항공소년단을 알리고 싶고，저희가 항공 
소년단의 얼굴이 된 만큼 공군에 대한 사랑의 마 
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발 
대식에서 단원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가 하늘에 
대한 사랑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밝은 
청소년들인 것 같아 매우 기뻤습니다.

^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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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어쇼 2005」를 관람한 소감은?

파란: 가장 인상에 남는 건 블랙이글과 F-15K입 
니다. 관람객들에게 짧은 시간동안 멋진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을 블랙이 
글 팀원들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 
다. 특히 하늘에 그려주신 하트와 태극은 진짜 

멋졌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블랙이글의 비행을 
보고 팬이 되어버렸어요. 블랙이글 파이팅! 
F-15K는 매번 뉴스에서밖에 볼 수 없었는데，이 

렇게 직접 볼 수 있어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습니 
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서 정말 당당하고 멋 
진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올해 파란의 목표는… 신인상이요!(ᄊ)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리 

라 기 대합니 다.

마지막으로 공군 장병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파란: 이곳에 와서 보니 공군 장병 여 러분들의 노 
고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여러분들의 노고를 알 

고 응원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공 

군이 높고 푸른 기상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 
약하는 모습을 기원하며，공군 장병 여 러분 파이

파란: 파란은 글로벌 그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 
에, 팀원들 모두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언어에 대 
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탄탄하게 다져진 
언어실력을 발판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싶고요, 
아시아 전역에 한국의 가요를 알리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나가는 파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겠습니다.

팅!!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란과의 인터뷰는 매우 
즐거웠다. 공군지 독자들을 위해 사인을 해，는 
배려까지 잊지 않은 가요계의 다크호스’ 신인 
그룹 파란. 항공소년단의 홍보대사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파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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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여기는 다이만

*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 임무를 위해 쿠웨이트에 파병된 제5 8 항공수송단(다이만 부 대 ). 파병 

1년, 전장 임무 2 ,0 0 0 시간을 넘기며 열사의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이만 장병들의 

이야기를 이 번 호 부 터 「여기는 다이만」이라는 코너를 통해 소개합니다.

꽃바람이 불던 4 월，

그동안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걱정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4월 27일 새벽 5시 4분，“어머니，저 이제 곧 
출국해요”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우리 한솔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장병들도 안 

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며. 지금 
도 새벽마다 너를 위해，또 다이만 부대원들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단다.

TV나 신문에서 이라크 파병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나 우리 0ᅵ들이 나올까 싶어 자리를 뜨지 못 
하고，중동지역에 테러 소식이 들릴 때면 우리 

아들은 괜찮은가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 
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엄마에게 

오히려 너는 “어머니，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언 
제 외국 구경하겠어요?” 라며 희망찬 목소리로 

엄마를 달랬지. 엄마는 그런 아들이 얼마나 대견 
스러웠는지 몰라.

，세 가  는 아 |

令(< 公 이 에 게

김 유 희(제58항공수송단 조 한 솔 병장 어머니)

지난 여름 내내，

난 거센 모래바람과 50°C를 오르내리는 사막 
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 한솔이를 떠올리며 무더 

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냈다. 그 
렇지. 10월인 지금도 쿠웨이트는 한낮에 4CTC까 
지 올라간다고 하니 우리 01들에 비하면 아무것 
도 아니 었지. 그런데 엄마는 우리 한솔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 
고，집안이 엉망이 되어 대입 수험생인 네 뒷바 
라지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수능시험 당일 
조차 아버지가 입원해 계셔서 막내고모가 도시 

락을 싸준 것도 항상 마음에 걸렸단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와서는 병원에서 

잠든 아버지 모습을 보며 “아버지 아프셔도 좋으 
니，우리 곁에 오래만 계셔주세요” 라며 아버지 

곁을 지 켰던 너를 보면서 눈물을 연신 훔쳤단다. 
하지만 아버진 그해 우릴 두고 떠나셨지 .

네가 공군에 입대하고 늠름한 군인이 되어 휴 
가를 나올 때면 동생 은솔이 학교에 들려 선생님 
과 상담하며 먼저 동생과 엄마의 건강을 챙기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씩씩한 공군의 아들이 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엄마는 가슴 뿌듯한 마 

음으로 공군에 감사할 뿐〇/다 지금의 네 군 생활과 파병 

경험이 후에 회인이 되었을 때，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될거라 믿는다.

이번 추석날도 전화를 해서 아버지 산소에 다녀 

왔는지 물었었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는 널 보며 얼마나 대견스러웠는 

지 몰라. 이제 돌아오면 우리 셋이서 부산에 계 
시는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산소，아버지 산소 
도 찾아뵙자구나.

추석 전날 밤엔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단다

갑자기 국방부 장관님께서 우리 집에 전화를 
주셨단다. 장관님께서는 “조한솔 병장 어머니시 
죠? 며칠 전 쿠웨이트에 있는 공군 다이만 부대 
를 다녀왔는데, 조한솔 병장은 건강하게 잘 근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기간동 

안 임무 잘 마치고，무사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겠 
다” 고 자상하게 말씀하시더구나. 난 장관님의 전 

화를 받고，네 안부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단다.

얼마 후면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한솔이, 더욱더 성숙하고 늠름한 대한민국 
공군이 되어 돌아오리라 생각된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씩씩한 공군의 아들이 되어 국위를 선양 
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엄마는 가슴 뿌듯

한 마음으로 공군에 감사할 뿐이다. 지금의 네 
군 생활과 파병 경험이 후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될 
거 라 믿는다.

청명한 하늘과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 
을，우리 01들이 파병임무를 마치고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 엄마는 무척 기쁘단다. 그리고 네 
가 자랑스럽다. 이제 얼마 있으면 보고 싶은 우 

리 아들을 만나겠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아들 사랑한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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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 9X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소령(진) 이 봉  근

이 번 호에서 알아볼 최신 미사일은 미국의 

I Raytheon(레 이 시온)사에서 개발한 차세 
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 IM -9X 이다. 
AIM-9X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인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계열 중 가 

장 최신형 이다.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지난 18년간 AIM-9M을 장착한 전투기는 
AA-11 을 장착한 전투기에 비해 단거리 공중전 
에서 초고각(High off-boresight) 표적 획득 및 

미사일 발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열세를 보여 왔 
다. 특히 적 전투기 조종사가 합동 헬멧 조준 체 

계 (JHMCS : Joint Helmet Mounted Cueing 
System)를 사용하면 적기 포착，추적 및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이 불리했다.

모든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단거리 공대공 
전투에서도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은 승리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전 
투기 조종사의 생존성 증대 및 공중 우세를 확보 

하기 위해 AIM-9M을 대체하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AIM-9X 개발은 미 해군과 미 공군의 합동 프 
로그램이며，미 해군이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최초의 AIM-9X 공중 발사 시험은 
1999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련의 분리 
및 제어 시험과 표적 추적 능력 검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1999년에서 20이년 사이 AIM-9X 프로그램 
은 19회의 분리 및 제어 시험을 실시하였고，미

해군 F/A-18 및 미 공군 F-15 항공기 에서 18회 
의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8회의 실사 
격 시험 중 14번은 F-4  전투기를 개조한 QF-4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직접 격추시키는 실험이 
었다.

AIM-9X는 E&MD(체계개발 ：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단계에서는 
미사일의 전술 체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F - 
15C, F/A-18C/D 전투기 및 합동 헬멧 조준 체 

계와의 연동을 완성하였다.
F/A-18C/D, F-15C 연동에 추가하여 후속 시 

험 평가 단계에서 미 해군 F/A-18E/F, 미 공군 
F-15E, F-16, JSF, F-22 전투기에도 연동될 
예정이다. 또한 AIM-9X는 LAU-12X, LAU-7 
발사대와도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AIM-9X 미사일은 2003년 11월 운용시험(OT ： 
Operational Test)을 통과하여 2004년 5월부터 
본격적 생산이 인가되었다.

AIM- 9 X 미사일의 특성

AIM- 9X는 표적 획득과 추적에서 수동 적외선 
에너 지를 사용하여 발사 후 자체 유도(fire and 
forget)가 가능한 공중 전투 미사일이다. 이 미사 
일은 시계 사거리 밖(NBVR : Near Beyond 
Visual Range) 과 시계 사거리 (WVR : Within 
Visual Range) 안쪽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으 

며，주 • 야간 운용 능력, 적외선 방해책에 대한 
대응 능력，초고각 표적 획득 및 발사 능력으로 

조종사들에게 먼저 보고 먼저 발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F-15 전투기에서의 AIM-9X 실 사격 장면

또한 맑은 하늘과 클러터(Clutter) 배경에서도 
크게 개선된 표적 획득 거리의 증가，민첩한 추 
력 방향 제어 (Thrust Vector Control)로 향상된 
기동성 및 고성능의 초점면 배열(FPA ： Focal 
Plane Array) 센서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장점 
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AIM-9 M 부품(기체, 로켓모터, 
탄두, 신관)을 사용하여 AIM-9 X를 설계함으로 
써 우수한 성능과 함께 개발 위험 및 비용을 낮 
췄다.

AIM-9 X 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된 합동 
헬멧 조준 체계(JHMCS)는 ±90° 이상의 off-  
boresight 각도에 있는 표적에 대해 미사일 발 

사룰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향상된 능력으로 인해 AIM-9 X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근접 전투에서 획기적인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원

AIM-9 X 발사 중량은 85kg, 길이는 3m , 동체

직경은 12.7cm, 전방 핀과 후방 핀 직경은 각각 
35.31cm와 44.45cm이다. 전방 핀은 고정되어 
있으며 방향 조절은 후방 핀과 추력 방향 제어 
(TV幻에 의해 조절된다. 최대 사거리는 10km로 
알려져 있지만 18k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2005년 3월 1,000번째 미사일이 생산되었으 
며，미 공군과 해군은 향후 18년간 10,000발 이 
상의 AIM-9 X를 획득할 예정이다. 폴란드，스위 
스 및 덴마크 등은 이 미 AIM-9 X를 차세 대 단거 
리 미사일로 채택하였으며，다수의 다른 국가들 

도 획득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도 
F-15K 전투기 도입과 연계하여 AIM-9 X 미사 
일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지난 40년간 미국은 근접 공중 전투에서 우세 
를 유지하여 왔으며 AIM-9 X 미사일 생산 및 실 
전 배치로 앞으로도 계속 공중 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각도 팀색：기
High Off-Boresight 전방 연결 소켓 
Seeker Forward

Umbilical

몸체중간연결점 
Mid Body 
Umbilical

Fwd Fixed Wings 
전방고정날개

Warhead 탄두

Optical Target Detector 
광학표적탐색기

꼬리조절핀 
Tail Control Fins

if
立;

Rocket Motor 
로켓모터

Jet Vane Control 
제트추진 조절판 

(Thrust Vec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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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우주력

차세대 극궤도 기상익성 체계 'KPOESS1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중위(진) 안 승  혁

厂 ]] 기현상
개 을  측정 

하여 정확한 기 
상관측을 하기 
위한 기상위성. 
기상위성은 정 
지궤도 위성과 
극궤도 위성으 

로 구분된다. 고도 800km  전후의 극궤도 위성 
은 적도 상공 36,000km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 
성으로는 측정 불가능한 고위도 데이터와 낮은 
고도를 활용한 세부적인 다양한 정보 획득이 가 

능하다.
현재 극궤도 기상위성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 

국，러A1 아，인도，중국이 있으며，성능에 있어 

기상 데이터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극궤도 위성 
은 마 공군의 DMSP(Defense Meteorological 
S a te ll i te  P ro g ra m )와 N O A A (N 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의 POES(Polarorbiting 
O perational E nviron ­
mental Satellite) 이다.

추진 계획
N P O E S S (N a tio n a l 

P o la ro rb itin g  O pera ­
tional E nvironm enta l 
Satellite System)는 미국 

에서 중복 투자하여 군과 
민간의 극궤도 위성 체계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운영 중인 2기의 DMSP 위성과 2기의 
POES 위성은 3기의 NPOESS 위성군으로 대체 
될 계획이며，이에 따라 위성 획득 및 운영비용 

이 2018년까지 총 16억 달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MSP 통제권은 ’98년 4월부로 미 공군 우주 
사령부에서 NPOESS IPO로 넘어갔으며，현재 
POES와 D M SPi 대한 모든 통제는 NOAA의 
위성 운영 통제 센터 (SOCC ： Satellite Opera­
tions Control Center)에서 이뤄지고 있다.

통합 NPOESS 위성의 첫 발사는 2009년이 
될 예정이며，극궤도 위성 체계가 NPOESS로 
완전히 교체되는 시점은 2013년으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X)9년까지는 유럽의 첫 
극궤도 기상위성 M ETOP(M eteorological 
Operational, 2006년 발사 예정)이 POES 1기 
를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NPOESS 1기도 유럽 
의 METOP으로 대체하여 시스템이 운영될 계획 

이다.

NPOESS의 지상국 네트워크 SafetyNet

ᄆ  A I R  F O R C E



운용 성능

NPOESS는 기상 상태에 대한 

완벽 한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센 

서의 발전과 위성의 변화 및 진화 
를 목표로 계획된 장기 프로그램 

이다. 차기 극궤도 위성은 향상된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영 

상장치와 측정장치를 통해 기상, 

대기，해양，대륙, 근우주 환경에 

대한 55개의 높은 시공간 해상도

약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스텔 

스 전투기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비행운 형성，공중급유, 적 
외선 유도 미사일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밤에도 이 

용 가 능한 22개 채널의 VIIRS 
(V is ib le /In fra re d  Im ag er 
Radiometer Suite)가 제공하는 

구름 등에 대한 향상된 정보는 매 

우 유용할 것이다.
를 갖는 전지구 규모의 데이터를 NPOESS 모식도

수집하고 전파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한다. 군 작전에 매우 중요한 기상

위성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 지구에 배치되어 

있는 15개의 저비용, 무인 지상국으로 전송될 것 

이며,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갱신율은 4시간 정 

도로 예상된다. 위성으로부터 제공받아 각 지상 

국에서 저장하고 있는 전 지구 데이터는 상업 광  
섬유 네트워크로 지상국과 연결되어 있는 4개의 

중앙  통제소로 전송되는데, 위성과 함께 새로 구 

축될 네트워크는 이전에 120〜180분의 지연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15분 이내에 77%, 28분 

이내에 95% 전송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NPOESS의 다양한 탑재체는 대기 온 도와 습 

도 분포에 대한 정밀도를 높여 3〜5일 단기 기 

상 예보 정확도는 70~80%에서 90% 이상으로,

5〜7일 예보는 80% 수준까 

지 끌어올릴 것이다. 구름 등 
의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탐 

측 가 능 한  CM IS(Conical- 
s c a n n in g  M icrow ave 
Imager/Sounder) 의 생산물 

은 기상 현상의 중요한 원인 

인 해양 표면의 풍속과 풍향 

에 대한 향상된 예보를 제공 

한다.

이를 활 용 한  허리케인 착 
륙  예보 기술은 피난시키지

않아도  되 는  해 안선 지 역 지표탐측 위성 Landsat의 영상(왼쪽, NI _
lmile당 약 100만 달러를 절 NASA의 지구관측위성 테라의 영상(오른쪽)

테러와의 전쟁 중 미 공군은 개전 이후 석 달 

동안 기상예보의 영향으로 목표물의 15%, 무기 

의 30%를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이라크 지상 침 

공시 야간 헬리콥터 습격과 미 • 영 합동 상륙 작 

전 준비의 일환으로 해안가의 안개와 파도 경향 

을 조사하기 위한 요원을 5일 전에 작전지 역 근 

처로 투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 작전에 기상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위성을 이용한 기상 예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단순히 기상 정보를 획득하는 기존의 전 

략 • 전술 관점은 대기와 우주의 기상 상태를 보 
다 정확하게 예상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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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표로 보는 전쟁사 이야기

「독 물 가 致 조 약 」과

카 S  숲 학 S

- 7 ]  난 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시  된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 알아보았 
다. 이번에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데 숨은 
조력자(助方子) 역할을 했던 구 소련의 활약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미 구 소 
련 과 「독 •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면협 

약에 따라 폴란드의 부그강과 나레프강을 따라 
이어진 경계선 동쪽은 구 소련이 차지하고 독일 
은 서쪽을 차지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협약을 해

공군본부 군사연구실 대위 김 만 식

채 지나지 않은 1941년 6월 독일의 구 소련 침 
공으로 끝나게 된다).

이 시기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 서쪽 지역 
에서는 유태인에 대한 인종청소가 시작되고 있 
었고, 구 소련군이 점령한 동쪽 지역에서는 전 

시 소집된 폴란드군 예비역 장교들을 구 소련 
KGB(국가보안위원회)의 전신인 NKVD(비밀 
경찰)가 카틴(Katyn) 숲에서 잔인하게 집단사 
살해 버 리는 ‘카틴 숲 학살사건’ 이 발생하는 
등 폴란드는 두 점령자들에 의해 말못할 고초

놓고 있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전격침 

공하자 구 소련군은 독일이 폴란드를 뜨겁게 

요리하는 동안 먹이감이 먹기 좋게 식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7일，껍데기만 

남아 있는 폴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고 폴란드 
영내로 식은 죽 마시듯 물밀듯이 진격해 들어 
왔고，사전에 약속된 대로 부그강변에서 진격 
을 멈추고 독일과 사이좋게 폴란드를 분할 점 
령하였다(하지만 이들의 밀애(密愛)는 2년이

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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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숲에서 최후를 맞이한 

혈 의  죽음을 장엄今 톤으로 D 아내 

I는 마살공화국 우표

「독 • 소 불가침 조약」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손쉽게 집어삼킨 독일이 

었지만 폴란드의 경우는 문제가 좀 복잡했다. 히 
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 
은 2개였다. 그 첫 번째 산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즐거운 만찬을 이번에도 가만히 구경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고，두 번째 산은 폴란드 
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거대한 붉은 곰 구 소 
련이었다. 특히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더라도 
구 소련과 국경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히 

틀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독 • 소 불가침 조약」의 체결이었다.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독일외상 리벤트로프와 구 
소련 인민위원회 의장 겸 외무인민위원 몰로토 
프가 조 인 한 「독 • 소 불가침 조약」은 겉으로는 
상호불침략, 일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 
았을 경우 다른 일방국은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으며，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접 
촉하고，쌍방 모두가 일방을 직 ■ 간접의 적으로 

삼는 국가집단에는 참가하지 않으며，상호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그러나 뒤로는 폴란드의 분할 점령과 동유 
럽에서의 독 • 소 세력권을 확정한 비밀의정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독일과 구 
소련은 폴란드를 사이좋게 나눠먹게 되었지만, 
애당초 근본이 맞지 않던 두 집단(나치당과 공산 
당)은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독일군이 구 소련 
을 침공함으로써 서로 결별하고 기나긴 전쟁을 

벌여 나가게 된다.

카틴(Katyn) 숲 학살

전반부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빈사상태에 빠 

진 폴란드 동쪽 지역을 식은 죽 먹듯 삼켜버린 
구 소련군은 포로로 붙잡은 폴란드군 장교들을 
카틴(Katyn) 숲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카틴 숲 학살’ 을 자행하게 된다.

이 카틴 숲 학살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자 
행된 3대 학살사건(일본의 난징대학살 : 20여 
만 명, 독일의 홀로코스트 : 700여 만 명) 중 
하나로, 학살당한 폴란드군 장교들의 숫자는 
관련 자료마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전시 
소집된 예비역장교들로서 폴란드 사회를 이끌 
어 나가는 실질적인 엘리트 집단들이었다는 사 
실이다.

이 카틴 숲 학살은 냉전시대 악명을 떨친 KGB 
의 전신인 NKVD에 의해 자행되었다. 구 소련은 
영구적인 폴란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장 
차 반소(反蘇)운동과 폴란드 민족운동을 벌여나 
갈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 폴란드군 장교들을 제 
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만행을 저 

지른 것이다.
하지만 구 소련은 이 카틴 숲 학살을 자신들의 

소행이 아닌 독일의 소행으로 날조하고 덮어씩 
웠다가 1990년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로소 자 
신들의 만행을 시인하고 폴란드에 공식적인 사 
과를 하게 된다. 현재 카틴 숲에는 학살당한 영 
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비와 기념관이 건립 
되어 있어 약소국 폴란드의 설움과 아픔을 후세 

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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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H  O
"S" n r 물줄기，

句 •때 천 욱: 가 다

ᄐ  시가 달라졌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ᅭ 삭 막한 도로뿐이던 곳에，졸졸 물소리가 

들리고 억새가 자란다. 청계천이 복원된 서울의 

달라진 모습이다. 새물맞이 행사가 있은 지 이제 

한 달.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 자리잡은 청계천을 
찾아가 보았다.

쉼터, 환경，역사，세 마리 토끼를 잡다

청계천은 개천이다. 조선시대 당시 자연적으 
로 도심을 지나던 물길인 청계천을 정비하려고 

만든 기구가 개천도감이었던 데서 비롯한 고유 
명사이다. 특히 세종 때，홍수 방지와 동시에 생 

활하수를 흘려보내는 하천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번 복원공사의 의 
미가 크다.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던 청계천은 도 

시환경에 숨통을 틔우는 새로운 존재로 자리매 

김하게 된 것이다.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터 

만 마련된 것이 아니다. 복원 이후 대기오염 물 
질이나 소음 수치가 확실히 내려가고 있다. 또한 

청계천 자체 가  고밀도의 도시공기를 순환하게 

해 주는 바람길 역할을 해서 도시 열섬 현상도 
해소되고 있다고 한다. 청계천을 덮어 버렸던 공 

사가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한 것이었다면， 

이번 복 원 공 사 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한 것이다.

객원기자 박 진 석

복 원 공 사 를  통해서 살아난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다리들 

도 복원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  광교 앞에는 손모양의 조형물이 시민들에게 손짓한다. 

®  정조반차도를 살펴보고 있는 학생들 

公 워터 스크린은 밤이면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차 ，H I 건 ，， 다

( 황 게 항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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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오간수 다리 앞에는 패션분수가 시원스레 물을 뿜는다. 

®  청계광장 캔들분수와 폭포의 아름다운 야경 

®  평화시장입구 버들다리에 있는 전태일 흉상

직 접 적 으 로  얽 혀  있 는  곳 이  청 계 천  다 리 였 기 어 j , i
이 를  쭉  따 라 가  보 는  것 은  곧  서 울 의  역 사 를  따  

라 가  보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청계광장은 이미 서울의 명소

청 계 천 을  도 보 로  즐 기 는  방 법 은  두  가 지 . 세 종  

로 에 서  시 작 되 는  물 길 을  따 라  쭉  내 려 가 는  방 법  

과 ,  성 동 구 에  위 치 한  청 계  문 화 관 에 서  출 발 하 여  

거 슬 러  올 라 가 는  방 법 이 다 . 시 가 지 에 서  쉽 게  찾  

아 간 다 는  의 미 에 서 ， 그 리 고  물 길 을  따 라  내 려 간  

다 는  의 미 에 서  청 계 광 장 으 로  향 했 다 .

평 일  오 후 임 에 도  불 구 하 고  청 계 광 장 으 로 부 터  

시 작 되 는  청 계 천  물 길 은  사 람 들 로  붐 빈 다 .  모 처  

럼  짬 을  낸  가 족 들 이 나  푸 른  눈 의  관 광 객 만 이  이  

곳 을  찾 는  것 은  아 니 다 . 교 복 을  입 은  학 생 ， 넥 타  

이  차 림 의  직 장 인 까 지  다 양 한  사 람 들 이  한 가 로  

이  풍 경 을  즐 기 며  걷 고  있 다 . 한  달 만 에  시 민 의  

쉼 터 로  완 전 히  자 리 잡 은  느 낌 이 다 .  삼 색  조 명 이  

어 우 러 진  분 수 와  4 미 터  규 모 의  폭 포 가  보 기 만  해  

도  시 원 하 다 .

폭 포 에 서  청 계 천 의  첫  번 째  다 리  모 전 교 까 지  

의  구 간 이  팔 석 담 ( 八 石 澤 ) 이 다 .  과 거 의  조 선  팔  

도 와  미 래 의  통 일  한 반 도 를  상 징 한 다 .  특 히  이  

구 간 은  조 명 이  아 름 다 워  밤 이  되 면  사 람 들 이  더  

많 이  모 이 는  청 계 천 의  ‘얼 굴 ’ 이 기 도  하 다 .

청계천 다리를 보면 서울의 역사가 보인다

모 전 교 를  지 나 면  눈 에  들 어 오 는  다 리 가  광 통  

교. 종 로  네 거 리 에 서  을 지 로  네 거 리  방 향 으 로  가  

다  청 계 로 와  만 나 는  길 목 에  있 다 . 이  다 리 에 는  

역 사 적 으 로  흥 미 로 운  사 연 이  있 다 . 태 조  이 성 계  

의  계 비  신 덕 왕 후  강 씨 의  묘 에  있 던  돌 로  만 든  

다 리 라 는  것 이 다 .

태 조 가  왕 위 를  물 려 주 려 고  했 던  왕 자 는  강 씨  

의  소 생 인  방 석 이 었 다 . 이 에  전 처  소 생 인  이 방 원  

이  일 으 킨  난 이  그  유 명 한  ‘왕 자 의  난 ’ . 이 후

리|  AIR FORCE



^  왕위를 차지한 태종 이방원은 계모인 신덕왕후 
의 묘를 옮기면서 그 돌들을 다리 건설에 쓴 
것이다. 조선 초 어지러운 역사가 스며있는 다 

리랄까.

전통 양식의 장통교를 지나 김흥도의 지휘로 
당시 유명한 화원들이 그렸다는 정조반차도를 
감상해 보자. 타일 5천여 장으로 섬세하게 재현 
해 둔 정조반차도는 청계광장과 함께 꼭 봐 두어 
야 할 포인트.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한 삼일교와 수표교

정조반차도를 지나면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 

하는 삼일교가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이 자리가 
장통교가 있던 자리이고, ‘삼원삼재(E 園三齋)’ 
의 천재화가 중 한 명인 오원 장승업의 생가가 
이 근처에 있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3 • 1 독립선언이 있었던 탑골공원에서 이어진다 
고 해서 삼일교라고 이름을 붙였다. 1970년대에 
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가도로인 삼일고가로(청 
계고가로)가 있던 자리이며 가까이에 있는 삼일 

빌딩은 당시 자체 건축 기술만으로 세운 고층빌 
딩이었다. 독립선언에서 근대화까지，이곳은 우 
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05. 11. 월간공군 @

장통교를 지나면 수표교 자리가 나온다.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임시로 수표교의 모양 
을 본뜬 보행교룰 만들어 놓았다. 장통교와 수표 

교는 정월 대보름이면 다리 밟기 놀이를 하던 백 
성들의 놀이공간，해방구로서의 의미가 컸다. 한 
편 일제시대엔 김두한 등의 ‘야인’ 이 주름잡던 
종로 일대의 중심이기도 하다. 가장 유명했던 청 
계천의 다리 수표교가 제대로 복원되어 다리 밟 
기 놀이의 전통을 되살리는 곳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동대문시장 일대 다리에선 경제발전기의 기억이

관수교, 세운교, 배오게 다리를 지나면 동대문 
시장 일대의 다리가 나온다. 제일 처음 사람들을

®  청계천으로 인해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다. 유유히 헤엄 

치는 오리를 바라보는 시민들 

效 시원스럽게 청계천을 흐르는 물줄기 

效 도심속 시민들의 산책로로 자리잡은 청계천 물길은 도 

시와 자연이 만나는 공간이 되었다.



기

맞는 다리가 새벽다리. 새벽시장을 기리기 위한 
이 다리는 모양도 재래시장 천막을 형상화하였 

다. 이 다리에서 이어지는 방산 시장의 먹자골목 
은 지금도 유명하다. 우마시장이 있던 자리인 마 
전교를 지나면 동대문 의류시장의 발전을 기원 
하는 나래교가 나온다. 현대식 공법으로 나래를 

활짝 편 나비를 형상화한 아름다운 다리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버들다리에는 1970년 근로기준 
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흉상이 세워 
져 있다. 이 일대의 다리를 쭉 훌다보면 하루하 
루 땀흘리며 살아가는 평화시장 상인들과 노동 
자들의 신산스러움이 느껴진다.

그 다음이 청계천 상류 도보관광코스의 마지 
막인 오간수다리. 청계천의 물줄기가 동대문 밖 
으로 빠져나가는 오간수문이 있던 곳이라니 슬 

슬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 법하다. 임꺽정 무 
리가 서울을 빠져나갈 때 이곳을 이용했다고 한 
다. 동대문 패션상가의 오늘을 상징하는 패션광 
장에는 분수가 화려하다. 청계광장과 캔들분수 
로 시작한 발길이 패션광장과 패션분수로 끝이 
나는 것이다.

주변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접근한다

시발점인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오간수다리 패션광장까지는 젊은 
다리로 빨리 걸어도 한 시간 반이 걸린다. 천천 
히 산책하다 보면 3시간이 넘는 긴 코스. 힘들이 

지 않고 청계천의 필요한 명소만 돌아보고 싶다

면 간선버스인 주황색 01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 
다. 아직까지는 복원공사 이후 교통정비가 제대 
로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동대문 일대에서 정체 
가 심하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이용해야겠다. 이 
외에도 청계천에 접근하는 대중교통은 많다. 시 
발점인 청계광장은 지하철이나 버스로 광화문 
인근에서 내려 동아일보사 건물 쪽으로 가면 쉽 
게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종각역(1 호선), 을지 
로입구,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동대문운동장 
역(이상 2호선)，신설동역(1 호선) 등이 청계천 흐 
름을 따라 이어져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청계천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청계 도보관광 
코스’ 를 이용할 수도 있다. 도보관광코스는 청계 
광장에서 오간수교로 이어지는 1코스와 청계 문 
화관에서 오간수교로 이어지는 2코스가 있디-. 
각기 문화유산 해설사와 역사 문화 자원봉사자 
가 있어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동구에는 청계 문화관이 
있고 청계 2가에는 청계 홍보관이 있어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청계천의 역사와 미래를 알아 볼 

수 있다.
한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덕수궁，서울광장, 

세종문화회관，종각 등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고, 
패션광장을 중심으로는 청계 2가에서 6가까지는 
각종 시장과 상가가 즐비하니 이를 잘 따져서 코 
스를 정하면 가족 나들이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 
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여유 있는 주말，청계천 
으로 가보자.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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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산책

88 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ᄉ 십만 년 전의 선사시대부터 격동의 20세 
ᅮ 기까지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네 선조 

들의 삶의 흔적이 되살아나는 곳. 2005년 문화 
가 최고의 화제라고 할 만한 새 국립중앙박물관 
이 드디 어 10월 말 개관했다.

광복 60주년 새로 단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 
직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전통 성곽을 본뜬 
웅장한 외관이 특징이다. 건물 규모만으로 보면 
세계 최대급 박물관이다. 전체 면적으로 봐도 영 
국 대영 박물관，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미국 뉴 
욕 근대미술관,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이 
어 세계 6위급.

외형에 걸맞게 전시 유물도 대폭 업그레이드 
됐다. 총 15만 점에 달하는 소장 유물 중 1만 
1,000여 점이 개관 때 전시된다. 전시 유물 중에 
는 국보 59점，보물 79점 이 포함되 어 있다.

최고의 명품이 한자리에

용산 박물관은 첫 전시를 위해 여러 개인 소장 
가와 사립박물관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빌려왔 
다. 부여박물관의 금동대향로와 간송미술관 소

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을 비롯해 개인 
이 소장하고 있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180 

호)와 윤두서의 자화상(국보 240호)과 같은 최고 
의 명품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 밖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칼과 감은사 동탑 사리갖춤, 화엄 
석경 등도 소장처를 떠나 이곳에 전시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북관대첩비도 전시 
대상. 북관대첩 비는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장군을 
비롯한 함경도 의병의 활약상을 담고 있는 비석으 
로 1905년 일본이 강탈，그동안 일본 야스쿠니(請 
國) 신사에 방치돼 온 슬픈 사연을 지닌 문화재다. 
손기정 옹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으로 기증 받은 그리스 청동 투구도 전시된다.

이들 국보급 ‘대여품’ 만 해도 제대로 감상하려 

면 하루 관람으로 부족할 듯하다. 관람 코스만도 
4km . 대충 본다 해도 전체 관람에는 11시간이 
소요된다.©

■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 관람료는 올 연말까지 무료

내년부터 19~64세까지 개인 2,000원， 

7~18세까지 1,000원

■ 문의는 (02) 2077-9000八vww.museum.go.kr

2005. 11. 월간공군 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법률

공군본부 법무감실 법무관 대위(진) 심 동 영

~〒 7 군 비행단에서 지난 2년 
〇  간 ‘보라매 슈퍼’

를 경영해 온 ‘나주 
인’ 씨. 그러나 나 

씨는 비행단측과 
약정된 2년의 계 ᅣ 
약 기간이 경과하 _
였음에도 다시 사 _

용 • 수익허가를 받 1  
지 아니한 채로 계속하 1  
여 같은 장소에서 매점을 
경영하고 있다. 이에 비행단측은 

나씨에게 매점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한 
창 자리를 잡아 이익이 짭짤한 나씨는 이에 응하 
지 않고 있다. 비행단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직접 공공용 •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이나 기 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을 ‘행정재산’ 이라 한다. ‘행정재산’ 에는 공용재 
산，공공용재산, 기 업용재산 등이 있다. 이에 반 
하는 개념으로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 
든 국유재산을 말하는 ‘잡종재산’ 이 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 부 • 매 각 • 교환 또 

는 양여, 출자의 목적 등으로 개인적 권리의 대 
상으로 삼지 못하나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이 라고 한다.

〔국유재산법 (이 
하 ‘법’ 이라 한 

다) 제24조 ： 
행 정 재 산 의  

j 목적 외 사 
m  용〕은 관청에 

w  서 개인에게 식 
'  당이나 그 밖에 매 

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과 같이 개인의 사용이 행정재 

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 허용되고 있다.

법적 성질

공군 비행단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 
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의 법적 성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 
제2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법에도 규정이 없고，국유재 
산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이것은 행정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 
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나，1976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혔  AIR FORCE



의 철회에 대하여 잡종재산의 임대차 규정을 준용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허가의 취소，철회를 직접 
규정하였고(법 제28조), 사용료 체납처분시에는 국 

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법 제25조제3항)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공법관계’ 로 본다(판례도 같은 취지). 이제부터 위 
의 논의를 토대로 공군 비행단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하자.

비행단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우선 법 제51조제1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 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 
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 ■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 
하거나 이를 사용 • 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 
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W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에 의하여 비행단 
측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씨가 민법 제639조의 ‘묵시적 갱신 
의 성립’ 을 이유로 매점을 계속 경영하면서 계약 
기간 경과 이전과 동일한 사용료만을 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적 성질은 공법관 

계이므로 민법상의 임대차조항이 보충적으로 적 

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나씨의 주장이 타당하 
지 않음을 증명하면 된다.

해결책은 행정대집행법에

그렇다면 나씨를 위 매점에서 퇴거시키거나 
나씨가 비행단의 승인 없이 매점에 설치한 시설 
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또한 위 매점에 있는 나 
씨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기타 필요한 조치를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직접 공공용 ■ 사 

무 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이나 기업에 종 

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 

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 이라 

한다. ‘행정재산’ 에는 공용재산，공공용재 

산，기업용재산 등이 있다.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 
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 
로서，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 
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 행 
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퇴거와 관련하여 대체집행이 가능한가 
가 문제되는데, 퇴거의무의 경우는 타인이 대 
신하여 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위 행정 
대집행법 제2조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 
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 
해이다.

한편，시설물 철거의무나 매점 내의 물건을 
치워야 할 의무 등은 퇴거의무와는 달리 타인 
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대집행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씨가 비행단측에 대 
해 자신이 매점에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도 있으나 이 역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남은 답은 한 가지. 나씨는 아쉽겠지 

만 매점을 비워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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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성 •복 •통’
제3 방공포병여단 군의관 대위 강 지 호

너  통은 감 기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一 !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다. 통증이라는 것 

은 발생하는 부위에 관계없이 달갑지 않고 불쾌 

하지만，잘못된 무언가를 알리는 경고라는 점에 

서 득이 될 수  있다. 특히, 급성 복통의 경우에는 

배 안에 있는 여 러 장기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 

는 좋은 실마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달에는 흔히 발생하는 복통의 성상에 따라 의심 

해 볼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복통의 위치에 따라

보통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4등분하여 구분 
한다. 복부의 우상복부에는 간과 담낭이 위치하 

고 있다. 간의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가 아프다면， 

담낭이나 담관의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가 

장 흔한 것은 담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이다.
만약, 우하복부에 통증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급성 충수돌기 염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여 

성의 경우에는 하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산부 

인과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한 

다.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나 십 

이지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드물게 

는  심장이나 폐의 급성질환의 경우에도 명치 부 

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옆구리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신장 등

의 비뇨기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배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아프 

다면 급성 복막염을 꼭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복통의 양상에 따라

복통이 있을 경우 위급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간헐성 복통이냐 지속적 복통이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 

속적 복통은 대개 염증성 및 출혈성 질환시 복막 

을 자극하여 생기며, 대개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반면 간헐성 복통은 대개 위장관，담도 ， 

비뇨기계의 평활근의 경련으로 발생되며, 이러 

한 간헐성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급성 위 

장관염，식중독，장폐색증，담석 및 요로결석 등 

으로 인한 통증이 포함된다.

급성 복통을 유발하는 중요 질환과 임상양상

급성 위장관염

흔히 ‘장염’ 이라고 불리 며 , 급성 복부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바이러스나 세균 

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며，대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통증의 양상은 간헐적이 

며 경련성이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 

지지만，열이 심하게 나거나 설사가 심한 경우에 

는 입원해서 항생제치료나 수액치료를 받을 필 

요가 있다.

이  AIR FORCE



급성 중수돌기염

충수돌기는 맹장 끝에 꼬리처럼 달려있는 부 
위를 가리킨다. 흔히 맹장염이라고 잘못 알고 있 
는데, 사실은 맹장이 아니라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급성 충수돌기염’ 이 정확 
한 명칭이다. 급성 충수돌기염의 경우 처음에는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복통이 있다 
가，시간이 지나면서 우하복부로 통증이 국한되 
는 경우가 전형적이다(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충 
수돌기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급성 충수돌기염 
은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충수돌기를 제거해야 
하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 천공이 되어 

복막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급성 담낭염

우상복부에 지속적이고，심한 통증이 있으며 
열이 나는 경우 급성 담낭염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의심되면 초 
음파검사를 통해 담석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 
개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필요로 한다.

장천공

장천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소화성 궤양이다.

갑자기 극심한 복부통증이 발생하며，조금만 움 
직여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게 

된다. 배를 만져보면 근육이 경직되어 단단함 
을 느낄 수 있다. 이때에는 즉시 응급수술을 해 
야 한다.

요로결석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갑자기 옆구리에 발생 
한다. 결석이 소변 나오는 길을 자극하여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단 통증을 조절한 후，검 

사를 통해 돌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고，치료방 
침을 결정해야 한다. 요즈음은 몸 밖에서 초음파 
로 충격을 주어 돌을 깨뜨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 
한다. 만약, 열이 나면서 옆구리가 아픈 경우에 
는 급성 신우신염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피검사 
와 소변검사를 시행한다.

흔한 ‘복통’ 에도 이렇게 원인은 제각각이다. 
이제부터는 배가 아프다고 무조건 ‘엄마 손은 약 
손’ 을 하거나 소화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부위와 
증상을 살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써보자.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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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글마당

겨

ᅩ의 아이는 지금 두 살된 딸아이다. 그런 

데 이 아이는 “경례” 하면 꼭 사내아이처 
럼 거수경례를 한다. 아무리 여자아이처럼 절하 
는 것을 가르치려 해도 막무가내로 거수경례만 
한다. 아빠가 당직 서느라 며칠 집을 비우고 보 

이지 않으면 길 가다가도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 
면 “아빠” 하고 부르며 따라가려 한다.

이 아이가 처음 제복을 알아보게 된 것은 생후 

5개월 되던 때인가 보다. 전속 가는 아빠를 따라 
탄 경부선에서 잠깐 자리를 뜬 아빠를 찾다가 뒤 
에 선 공군아저씨를 보고 자꾸 보첸다. 보다 못 
한 공군아저씨가 안아주니까 그제야 울음을 그 
친다. 아마도 아빠인 줄 알았나 보다.

나는 결혼 전에 공군에 있는 아빠를 통해 몇몇 
공군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들이 단지 유니폼이 
주는 젊음이 아닌 또 다른 싱싱하고 때묻지 않은 
내면적인 젊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만끽하는데 
서슴지 않았기에 나 또한 그 꿈을 잃고 싶지 않

^  AIR FORCE

아 공군인 아빠와 결혼하여 나의 만 2년째인 공 
군 아내의 이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생활이란, 더구나 군인생활이란 언제 
나 파란 하늘 밑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나보다. 
때로는 검은 먹구름이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서 
그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

우리에게 그렇게나 어린 갓난아기가 있는지조 

차 아는지 모르는지 무정한 전속명령에 따라 현 
실적인 0 . 헨리의 단편 소설은 시작되었다. 막상 
생후 5개월의 갓난애와 함께 우리의 옥내 캠프 
도구를 풀었을 때 나는 아빠와 함께 어 이 없는 폭 
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내가 공군의 아내였기 

에 받아야 했던 위로와 친절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한집 건너 공군부인들의 심심찮은 위 
로로부터 앞집 뒷집 동네 줌마들의 과분한 친 
절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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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는  감 히  나  자 신 과  나 와  같은 처 지 에  놓 인  

공 군 의  많은  아 내 들 에 게  용 기 를  주고 싶기에，

“우 리 는  하 늘 을  지 키 는  아 빠 의  뒷 바 라 지 를  하 는  것으로

최 소 한 의  국 방 은  우 리 가  한 다 는  자 부 와

언 제 나  푸 른  젊 음  속 에 서  신 선 한  호 흡 을  같 이  한다는

내 적 인  풍 만 ^■과  내  비 록  전 속 에  대 한  불 만 은  끝 나 지  않 았 지 만

그 것 조 차  여 행 이  주 는  즐 거 움 과

낯 선  풍 물 에  대 한  경 이 를  주 지  않 던 가 ?”라고 말하고 싶다.

어쨌든 나는 서울에 있어야 했고, 내가 아프다 
면 누가 와서 나의 아이를 돌봐줘야 하고，나란 
히 놓인 나의 가구에 걸레질을 하고，가곰은 정 
다운 친구의 방문에 깔깔거리는 웃음이 있어야 
할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제복이 보기조차 싫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라가 있는 한 군대가 있 

을 것이고, 군대가 있는 한 이른바 현대전의 승 
패를 가름한다는 공군이 없을 수 없으니 공군의 
역사는 길이 이어질 것이고 그 아내들의 보따리 
행각 또한 끝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감히 나 자신과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공군의 많은 아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

에，“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아빠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국방은 우리가 한다는 자 

부와 언제나 푸른 젊음 속에서 신선한 호흡을 같 
이 한다는 내적인 풍만함과 내 비록 전속에 대한 
불만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낯선 풍물에 대한 경이를 주지 않던 
가?” 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아빠의 전역도 1년 남짓.
가장 붉게 타오를 청춘의 5년을 공군에서 보낸 

아빠가 마치 졸업을 맞는 생도와 같은 착잡한 감 

회와 앞날에 대한 설렘을 감출 수 없듯이 나 또 
한 그에 못지 않은 제복에 대한 r경의」는 영원히 
나의 가슴에 남을 것이 니，공군이여 우리 모두의 
가슴에 길이 빛나리.©

^ 위 글은 1973년 제2호(통권 제134호》「공군」의 〈특집! 아빠는 공군〉코너에 실렸던 

김세환 예)대위(사후 57기) 부인 박현숙 씨의 기고문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약간은 어색한 

표현들이지만，30년의 세월이 지나도 조국 영공수호를 위한 공군 장병들의 열정과 그 가족들 

의 가슴 따뜻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서툴러 가슴에만 담아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 보는 것 

은 어떨까요?

2005. 11. 월간공군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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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영화 <스피드>를 연상케 하는

박지성의 률 醫 톨
스토리 & 스타일 & 스피드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조 
건은 무엇입니까?”

월트 디즈니社의 로이 디즈니가 한국을 방문 
했을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로이 디즈니의 대답 
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했습니 다.

“첫째，story 입니다.
둘째, story 입니다.
셋째，story 입니다.”
비단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각본에 

서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역설적 
으로 강조한 말이라고 생 각 해 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할리우드에서도 연출력을 크게 인정 

받은 이명세 감독의 액션무협영화〈형사〉가 지 
난 추석시즌을 기해 공개됐습니다.〈형사〉를 본 
어느 평론가는 “스타일(style)만 있다. 스토리 
(story)는 물론 액션의 기본인 스피드(speed)가 
실종됐다. 마치 두 시간짜리 장편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다” 라고 평했다지요. 이명세 감독 나 
름의 연출의도가 분명 있겠지만요, 속도감 넘치 
는 액션활극을 기대한 관객들이라면 아쉬워할 
만도 했겠네요.

스피드에 승부를 건 액션영화〈스피드〉

액션영화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인 ‘속도 

(speed)’ 를 영화의 소재로 끌어들인 기발한 아이 
디어의 영화가 있지요. 바 로 〈스피드 . Speed〉 

입니다. 이 영화는 시속 50마일(약 80km) 밑으 
로 달릴 경우 폭발하게끔 버스의 어딘가에 폭탄 
을 장착한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특수경찰관(키 
아누 리브스 분)이 벌이는 활약상을 그린 액션이 
지요. 게다가 영화의 광고 카피인 ‘Get ready

외화번역가 이 미 도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저자

for rush  hour!’ 가 잘 암시해주듯이 러시아워 
때 시속 50mile(8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다 

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관객들은 
자연히 손에 땀을 쥐게 마련이겠지요. 물론 전율 
이 넘치는 극의 전개를 정신 없이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후련한 대단원을 맞게 되니까 스릴만점 
의 영화라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서스펜스(suspense) 즉면에서는 만점 

짜리 영화라곤 할 수 없겠군요. 범인이 누구인 
지，범죄에 필요한 장치(버스에 장착된 폭탄)가 
무엇인지 극중 캐릭터들도 관객도 이미 다 알고 
영화를 즐기게 되니까 말이지요. 화목한 가정의 
식탁 밑에 누군가가 폭탄을 장착해놓았다고 칩 
시다. 그 사실을 관객은 알고 있지만 정작 캐릭 
터들은 모르는 경우 같은 게 진정한 의미의 서스 
펜스니까요.〈스피드〉의 시나리오를 쓴 그래함 
요스트는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생전 

에 구상만 하고 완성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의 스 
토리，즉 ‘멈출 수 없는 열차에 탄 승객들에 관한 
숨막히는 이야기’ 에서 아이디 어를 따왔다고 하 

는군요. 미국영화협회(AFI : American Film 
Institute)로부터 ‘심장을 두들기는 역대 최고 
100편의 영화 • Top 100 H eart-p o u n d in g  
Movies of all time 에 선정되기도 했지요.

제목을 바꾼 덕에 흥행속도 붙은〈터미널 스피드〉

speed와 같은 뜻의 단어 중에는 velocity라는 
게 있지요. 1994년에 제 작 된 〈 T e rm in a l 
Velocity〉는 국 내 에 서 〈터미널 스피드〉라는 제 
목으로 개봉이 됐는데요，velocity가 주로 항공 

분야를 비롯한 전문분야에서 쓰는 기술용어라서 
관객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영어일 거라고

^  AIR FORGE



판단한 수 입 사 가 〈터미널 스피드〉로 제목을 바 
꿔서 개봉하기도 했지요. 지금처럼 ‘휘날리는 눈 
씹’ 보다 더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문 

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때 라 〈스피드〉의 속편쯤 
으로 기대하고 극장을 찾아준 관객들 덕분에 영 

화 관객인구에 대비한 흥행집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군요.

비디오급 3류 영화인 〈 Night Eyes〉가 국내에 
서 〈나이트 보디가드 ■ Night Bodyguard) 로 개명 
되어 소 개 되 는  바 람 에 〈보 디 가 드  .T h e  
Bodyguard) 의 에로틱 버전으로 기 대한 관객들이 
솔깃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긴 외교관 부인과 경 
비회사 직원이 나누는 밀애를 암시하는 포스터에 
‘모든 게 끝나도 좋아!’ 라는 카피를 달았으니 누군 

들 솔깃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헌데 누가 제목을〈나 
이트보디가드〉라고 지었냐고요? 맵, 접니다.

웨인 루니도 혀를 내두른 박지성의 스피드

제한속도나 과속방지턱(도로에 볼록하게 만 
든)은 speed를 써서 각각 speed limit, speed 
b u m p 라고 하지만 풍속이나 광속은 w ind 
velocity, velocity of light라고 하지요. ‘저속 
으로’ 는 at low speed, ‘고속으로’ 는 at high 
speed, ‘최고속력으로’ 는 at top speed, ‘(위험 
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고속으로’ 는 a t 
breakneck speed라고 표현하면 만점 입 니 다.

속도와 관계되는 단어 중에 fast라는 게 있지 
요. 혹 시 〈패스트 앤 퓨리어스 • The Fast and 
the  Furious〉라는 액션영화 제목을 아시는지 
요? 제목 속의 fast and furious는 ‘에너지와 
투지가 넘치며 신속한’ 의 뜻인데요, 지난 10월 
1일에 벌어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풀탬 전에 
서 무려 3개의 골을 이끌어낸 박지성을 두고 웨 
인 루니 가 했던 말 -“연습 때 박지성은 발이 너무 
빨라 수비수들은 서서 막아야 할지 태클을 걸어 
야 할지 당황한다” -이  일품입니다. 영국 관중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박지성의 활약을 Park’ s 
attack  was fast and furious라고 표현하면 참 
멋지겠죠?©

2005. 11. 이



내 생 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 1

방송작가 모 은  설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가?

일주일은 왜 하필 월, 화，수, 목，금，토，일 
이렇게 7일일까?

하루종일 일에 치이는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 짧고，토요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주말부 
부라면 일년처럼 길게만 느껴질 일주일이란 시 
간적 단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의 비밀은 고대 바빌로니아로 거슬러 올라 

간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행성에 신이 살면서 우리 

인간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이 신들은 세상 
에 전쟁과 질병，가뭄과 기근，지진과 홍수를 일 
으키고，행성들은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한

다고 생각했다. 또 신들이 살고 있는 이 행성들 

은 신성 불가침의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 
섯 개의 행성에 태양과 달까지 합한 7이라는 숫 
자는 매우 신성시되었다. 일곱 개의 천체는 우주 
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며 각각의 주관하는 날 
짜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이 일곱 개의 천체들이 제 1일부터 
제 7일까지 순서대로 토성의 날(토요일)，태양의 
날(일요일)，달의 날(월요일)，화성의 날(화요일), 

수성의 날(수요일), 목성의 날(목요일)，금성의 
날(금요일)을 지배한다고 믿은 고대 바빌로니아 
의 믿음이 후에 그리스도 교에 계승되었고, 현대 
까지 이어져 월, 화，수，목，금，토，일의 일주일 
순서로 고정되 었다.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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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 일 은  왜  하 필  월 , 화 , 수 ’ 목 , 금，토, 일 이 렇 게  7 일 일 까 ? 

하 루 종 일  일 에  치 이 는  바 쁜  직 장 인 들 에 게 는  너 무 나  짧 고 , 

토 요 일 만  손 꼽 아  기 다 리 는  주 말 부 부 라 면  일 년 처 럼  길 게 만  느 껴 질  

일 주 일 이 란  시 간 적  단 위 의  비 밀 은  과 연  무 엇 일 까 ?

어떤가?

한 주 한 주 스케줄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에 
게는 조금 싱거운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바빌로 

니아인들이 일곱 개의 천체 대신에 다섯 개의 천 
체만 신성시했더라면 우리 삶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닌가. 3일 일하고 이틀 쉬는 
주 3일 근무제가 실현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아 
깝다.

그런데 이 런 바람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움직 
임이 있었다.

현재와 같은 7일 일주일제를 몇몇 나라가 바꾸 
어보려 노력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1792년 프랑 

스에서는 자기들이 발명한 미터법에 맞추어 W 
진법의 1주 10일제를 써보려고 했으나 나폴레옹 

이 이를 폐지했고，또 소련은 주 5일제를 시도해 
보았으나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고 한다. 4000년 전부터 이어온 습관의 힘에 눌 

려 일주일 체제의 전복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셈 
이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면 일주일이 7일인 것이 얼 

마나 다행인가?

일주일이 5일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고 빠르게 일주일의 쳇바퀴를 돌렸을 것이 

고, 일주일이 10일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겹게 한주, 한주를 보냈을테니 말이다.

일주일씩 쌓여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 
다운 일주일은 바로 이번 주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는가…

지금 당신이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이 
당신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임을 기억하 
기 바라며! 오 늘 도  열심히 파이팅! 〇

죄 수 에 게 는  7 일 이  줄 어 들 고  병 자 에 게 는  7 잎 이  더 주 어 집 니 다 . m f h  사 람 은  |/공  작 지  이 

유 를  작 지 고 , # #  상 람 은  g/ 공  반 치 유 를  받 습 니 다 . 부 자 에 게 는  g/ 공  번 의  저 퍽 안 찬 이  주 어  

지 고 , 각 난 망  사 람 에 게 는  밝 공  번의 급 주 합 이  주 어 잡 니 다 .

희 타 에  넘 치 는  상 람 은  1 ^  번 의  새 로 운  남 #  맞 이 하 고 , 장 을  이 루 지  못 하 는  상 망 은  g/ 공 

번 의  밤 을  지 새 읍 니 다 - 외 로 운  사 람 은  새 로 운  안 남 의  적 의 가  일곱  만 생 기 고 , 귐 섬 학 는  사  

랑 은  죄 를  만 전 게  됩 니 다 . 비관주의자■는  g/ 공  번의 위 험 을  망 이 하 고 , 남 관 주 의 자 는  °1 
곤 « /〇 / ᄀ볘  D f〇 /|f L / C/-_

있 공  번 돌 고  어 부 는  g년  만 돌 아 오 지 요 . 막 고 시 ;乂 을  맞 추 기 에 는  너 우 나

많 지 만 , 세 상 을  창 조 하 기 에 는  충 분 한  시 간 이 지 요 . 금h i 에  칡 E! 사■람•은 건 많 을  의 복 하 지 만 ，f  

망 속 의  장 미 는  죽 음 을  망 이 하 지 요 .

유 구 한  역 사  속 에 서  |/주 없 은  아 우 경 도  아 니 지 안 ， 나 에 게  § /주 g/ 은  모 든  것 있 니 다 .

-  영 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中에서 -

2005. 11. 월간공군 田



영화 이야기

■  ______________

란 한 〒 러 지 털  스 펙 터 클 과  이 룔  ................ ᅲ  .

션，장대한 서사극이 오늘날 할리우드 블 도전하기도 했다. 심지어 셰익스피어 자신의 

록버스터 영화의 주류라고 해도 할리우드 영화 삶과 그가 지은 희곡의 내용을 교묘하게 뒤섞 

가 언제나 ‘이야기’ 에 목말라 했다는 점은 부정 은 퓨전 시대극〈셰익스피어 인 러브〉도큰사랑 

할수없다. 을받았다.

셰익스피어，이야기의 보물창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영화사 초기부터 영화로 

활발하게 각색되어 온 까닭도 영화가 사랑해 온 

이야기를 공급해주는 가장 풍부한 원천이었기 

때문이다.〈로미오와 줄리엣〉이 나 〈행릿〉처럼 

통곡이 흘러 넘치는 비극은 리메이크의 단골손 

님이었고,〈헛소동〉이 나 〈한 여름 밤의 꿈〉처럼 

경쾌한 희극도 예외가 아니 었다. 영미 문학의 바 

이블이자 정신적 문화유산을 스크린에 옮겨놓는 

방법도 항상 일정한 것은 아 

니었다.

로렌스 올리비에와 같은 

원칙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대사와 플롯을 건드리지 않 

고 원작에 충실하려 노력했 

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와 클레어 데인즈의 출연으 

로 화제를 모았던 테크노 

버 전 〈로미오+줄리옛〉，〈말 

괄량이 길들이기〉와 〈오델 

로〉의 무대를 현대 미국 고 

등학교로 옮 긴 〈내가 널 사 

랑할 수 없는 W가지 이유〉

할리우드의 새로운 시도〈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은 텔레비전，영화까지 합치 

면 수천 편도 넘을 셰익스피어 각색 시도 중 가 

장 새로운 버전이다. 더구나 원작이 할리우드에 

서 지금까지도 영화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이채롭다.

원작만놓고 보면 셰익스피어의 중요 희곡 중 

상당히 높은 대중성을 자랑한다. 아 마 도 『행 

릿』과 『로미오와 줄리옛』그 다음으로 독자들 

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는 작 

품 이 『베니스의 상인』일 것 

이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4대 

비극인 며 어  왕』과 「맥베 

스j 만한 인지도와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셰익스피어에 약간의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이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에 대해서는 가물가물할지 

언정 “빚을 갚지 못하면 1파 

운드의 살점을 내 놓으라”는 

고리대금업자의 욕심과 억 

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남

|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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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를 살려낸 재치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음모와 사랑과 피가 흘러 넘치는 이야기의 매 

혹을 생각하면 이제껏 영화화된 적이 없다는 건 
뜻밖이다. 무성영화 시대의 시도는 있었으나 현 
대의 관객들을 호객하기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이야기였던 까닭이다. 중심인물 중 하나인 샤일 
록은 유대인. 아무리 좋게 보아도 악질 고리대금 
업자이자 냉혈한이며，딸을 잃고서도 딸이 가져 
간 돈을 아까워하는 수전노에 생명을 두고도 자 
비를 베풀 줄 모르는 이교도로 묘사된다. 명백한 
반유대주의 정서로 가득한 터라 당대 분위기를 
참작한다 해도 서구 문화권에선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다. 유대인의 관점에선 비탄이 가 
득해야 마 땅 할 〈베니스의 상인〉이，비극이 아닌 
셰익스피어의 희극으로 구분돼온 것이 의미심장 

하다.

원작의 실마리들이 영상으로 되살아나다

〈일 포스티노〉의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은 직 

접 각색을 맡아 이야기를 다듬었다. 원작의 많은 
부분은 그대로 수용됐으나，원작에 잠재된 실마 
리들은 그의 손을 타고 부각되기도 했다.

줄거리는 이미 알려진 것과 다르지 않다. 젊고 
호방한, 그러나 재산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 베사니오와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절 
친한 친구 사이. 아름답고 부유한 상속녀 포시아 
에게 청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진 베사니오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고 안토니오 
는 보증을 서 준다. 그간의 모욕과 설움을 참아 

온 샤일록은 이자 대신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요구한다. 베사니오는 구혼자들을 물리 
치고 포시아의 마음을 얻지만 그 Â l，잇따른 
불운으로 안토니오는 파산 직전에 이른다. 샤일 

록은 정의를 외치며 약속한 살을 얻기 위해 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한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과 달리 그동안 1■베니 

스의 상인J이 영화화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베니스 로케이션의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캐릭 
터도 복잡하고 여기에 원작의 샤일록을 제대로 

연기해낼 만한 배우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이다. 제작진은 세트가 아닌 베니스 현지 로케이 
션 촬영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의 발흥기인 16세 
기 베니스를 입체적으로 재현했다. 그러나 배경 
의 사실성은 단지 배경일 뿐，허구적 등장인물에 
살과 피를 불어넣는 것은 배우들의 역량과 그들 
이 구현하는 캐릭터다. ‘연기파’ 로 공인된 노련 
한 배우들의 가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연기파 배우들로 섬세하게 재탄생된〈베니스의 

상인〉

가장 섬세하게 재탄생된 인물은 샤일록이다. 
셰익스피어극만큼 배우들의 역량이 중요한 작품 
이 또 있을까. 샤일록을 연기하는 알 파치노는 
특유의 관록으로, 그러나 특유의 과장은 배제한 
채로 압축된 분노를 표현한다. 그의 샤일록은 너 

무나 잔인하지만 또 너무나 가련해서(이교도라 
는 데서 오는 차별과 딸을 잃은 아픔을 간직했기 

에) 차마 비난하기 쉽지 않다. 안토니오 역의 제 
레미 아이언스도 못지 않다. 베사니오 역의 조셉 
파인즈(〈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주인공)와 동성 

애적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살점을 베어 
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위엄과 두려움을 조 
화롭게 유지한다. 베니스에서 머무르면서 16세 
기의 향락적인 베니스를 재현해낸 촬영과 미술 
도 영화의 큰 매력이다.

뉴욕타임스의 표현처럼， ‘벨라스케즈 로고를 

옷 위에 수놓은’ 인물들과 르네상스 회화를 연상 
시키는 풍부한 질감의 영상이 빛과 색의 힘을 입 
어 펼쳐지는 영 화 〈베니스의 상인〉. 그 400여 년 
만의 할리우드 나들이가 스크린을 화려하게 물 
들인다.©



책 마을

지 도  으 로  

행군하라

한 
비 

야

Wind Hope
_나는 지금 두 V】째 삶에 온 동  마음이 끌러 있다：

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오 늘 도  나 는  묻고  또  묻 는 다  

무 엇 이  나 를  움 직 이 는 가 ?

가 벼 운  바 람 에 도  성 난  불 꽃 처 럼  

타 오 르 는  내  열 정 의  정 체 는  무 엇 인 가 ? 

소 진 하 고  소 진 했 을 지 라 도  

마 지 막  남은 에 너 지 를  기 꺼 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 엇 인 가 ?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 기  도 밖으로 행군하라』- ‘행군하라’ 라 

시 는 제목에서부터 저자 한비야 씨의 전 

작들과는 무언가 다른 비장한 느낌이 풍겨온다. 

오지여행 전문가로 잘 알려진 한비야 씨. 그렇지 

만 책의 서두 무렵，그녀는 ‘오지여행 전문가’ 가 

아닌 ‘긴급 구 호  요원’ 으로 불러달라는 부탁을 

해온다.

‘바람(Hope》의 딸’ 한비야

1■지도 밖으로 행군하라j에서 그녀가 구호활동 

을 펼친 곳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이라크를 비 

롯해，에이즈가 창궐하는 아프리카，그리고 북한 

까지 수곳에 이른다.

물론 그녀가 일찍이 여행한 지역들도 포함되 

어 있기는 하지만，여행가로서의 ‘기행문’ 이 아 

닌 구호요원으로서의 체험담인지라 본문 구석구 

석에 이런 긴급 구호현장을 만들게 된 상황에 대 

한 안타까움과 재난에 대항해 싸우는 구호요원 

들의 희생정신이 생생히 배어 나오고 있다.

‘‘내 목표는 난민촌장… 내가 행복하니까 한다.”

한비야 씨의 행적이 독자에게 큰 감명을 주는 

것은 그녀가 보여주는 발전과정에 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라는 허무맹랑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것만으로도 보는 이를 벅차게 했던 그녀 

가 세계 일주를 통해 깨달은 인간의 존엄성 및 고 

통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런 것들 

을 통해 또 한번 허무맹랑한 ‘꿈’ 을 이뤄냈다. 그 

것도 40대 중반을 넘긴 여성으로서 말이다.

세상은 ‘정글의 법칙’ 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법 

척’이 지배한다.

이런 발전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든가 유명 스 

타가 된다든가 하는 개인의 영달과는 차원을 달 

리하는 인격자로서의 발전이라는 점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 

들에게 이 책이 가져다 줄 용기，책을 읽은 사람 

들이 가지게 될 고통 받는 구호현장의 난민들에 

대한 관심 등등. 이제 한비야 씨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본다.©

이  AIR FORCE



와름 한 철 뜨거운 태양에 그을린 까만 피 

ᄀ  부는 그대로인데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 

어느덧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가을 

에서 겨울로 바뀌는 즈음은 풍성했던 낙엽이 지 

고 나무들을 금새 헐벗은 가지를 드러내 생명의 

변화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다. 깊 

어 가는 가을 하늘은 더욱더 투명해진다.

성큼 다가온 겨울

11월은 월 평균 기온이 3〜 15°C, 평균 강수량 

은 50mm 내외로 차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서 겨울 가뭄이 시작된다. 중순경에는 갑자기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겨울이 우리 곁에 온 것을 

느끼게 되고，하순경에는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 

리면서 월동 준비를 서두르게 한다.

돌변기상이 잦은 11월

급작스런 한파와 강풍，그리고 눈을 동반한 돌 

변기상은 항공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특히 

올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 

로 많았다. 미국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역사상 단일 재해피해로는 최 

고를 기록하였으며，연이어 미국 남부에 영향을 

준 허리케인 리타 또한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

서 악기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날씨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지상작전 

및 항공작전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야겠다. 또한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추운 날씨 

로 인해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니 실내에서는 물 

론 야외 작전 시에도 화재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야겠다.

절기로는 찬 서리가 내리고 집 한 쪽 감나무 

끝에 까치 밥만이 외로이 홀로 남는다는 입동(立 

冬)이 7일이다. “초순의 흩바지가 하순의 솜바지 

로 변한다”는 속담처럼 기온이 급강하하여 첫눈 

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은 22일이다. 이때는 시 

래기를 엮어 달며，무말랭이, 꽂감을 말리는 시 

기이기도 하다.

11월은 가을의 끝이자 겨울의 시작이다. 일순 

간 몰아치는 바람은 짧았던 가을에 아쉬운 작별 

을 고하고 기나긴 겨울의 시작을 재촉한다. 그래 

서 예로부터 겨울 준비를 하는 달이 바로 11월이 

었다.

우리 역시 겨울 준비를 하면서 1년의 업무를 

정리할 때이기도 하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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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희망 
을 주시는 공군 편집팀에 감사 
드립니다. 요즘처럼 힘이 들 때 
保 군 〉을 보면서 젊은 시절 하 
늘을 누비며 나라를 지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10월호에 실린 
「서울에어쇼 2005」에 가보려합 

니다. 우리 공군의 든든함과 멋 
진 모습을 직접 보려합니다. 다 
음호엔 만추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광 주 광 산 구  정철균

‘천고마비의 계절’ , ‘등화 

가친의 계절’ ， ‘독서의 계 
절’ 로 대변되는 가 을 !f마 
음으로 읽는 글」의 ‘그 

래，7 ^ -  히 ^  ix F  
는하늘을본적이 몇 

번인가 스스로 물 

어볼 만큼 숨 
가쁘게 살아 

가는 반

복적인 일상에서 가슴에 와 닿 

는 글이었습니다. 급할수록 돌 
아가라는 말처럼 삶의 여유를 
가져봐야겠습니 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심재호

「공군창작전」이 정말 멋있었 
습니다. 순회전시회에서 직접 
감상하고 싶지만 사이버전시회 

를 이용해야 할 듯 싶네요. 계 
획대로 꼭 진행해주세요.

충 남 예 산 군  박경미

올 초에 우리 감정을 촉촉이 

적신 배형진군 자신의 이야기 
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말아 

톤’ 이 큰 흥행을 하면서 일반인 
들에게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광고나 초청행사에 
초대되어 거짓 없이 행동하는 
배형진군을 보며 게으른 나 자 
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곤 했습 
니다. 1〇월호 거북이 마라톤’ 

에 참가하여 여지없이 일반인 
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아 
내가 가진 부분을 최대한 활용 
할 줄 아는 배형진군이 부럽기 
도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문은영

F건강 365」의 가을에흔하게 
발생하는 열성질환’ 기사가 유 
익했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뒤 
늦게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경로를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 
고 열성질환의 종류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 구 광 역 시 북 구  류외숙

「공군소식I 」의 ‘국 산 초 음  
속 고등훈련기 T-50 , 화려한 
비상’ 은 문자 그대로 화려했습 
니다. 필전필승의 한국 공군이 
세계 속의 공군으로 거듭나기 

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송진헌

ᄅᄅ AIR FORC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발송유효기간 

‘2004.6.1 〜 2006.5.31】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이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  H

3J  [1J  - [9 J [2 J ^

321-929 충 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 사 우 체 국  사 서 함  310호 

효) 6 2 3 3 ,  0 2 )  5 0 6 - 6 2 3 3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 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 은 「공군」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2005. 11. 1 간공군 _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제는 59쪽에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 른  그림 찾기 정 답 (5 군 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제는 59쪽에

R epublic of Korea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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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 은 「공군」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사진설명 : r제17회 공군참모총장배 행 • 패러글라이딩 대회.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 지 난 호  청 님 I  ► 지 4 호 병 점 자

충북충주시 병장국동우 
충남계룡시 김세현 
대구광역시 북구 류외숙 
서울시 종로구 문은영 

경남진주시 문종현 
충남 예산군 박경미 
광주광역시 남구 오병관 
경북영주시 상병윤성환 
경기도성남시 이연옥 

대구시 수성구 정정숙

시- ，.■■乂, ------  -it

?im ir-im iiiiiin p ^  ■ .、■ 濟

「공 군 」독 자 들 의  관 심 과  성 원 으 로  지 난 호 에 도  많은 엽서 가  도 착 했 습 니 다 .

바른 일과  중 에 서 도  엽 서 를  보 내 주 신  여러 분 의  성원 에  다시 한번 감 사 드 립 니 ¥

W 보 내 실  곳  : 우 편  3 2 1 -9 2 9  충 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이 군 사 우 체 국  사 서 함  3 1 0 뛴 

„  공 군 본 부  정훈 공 보 실  문 화 홍 보 과 「공 군 」 담 당 자

、 ' ； 일 : 11월 1 9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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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ᄃ 테 의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천국편의 
t l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307년부터 14년간 

에 걸쳐 집필된 신곡은 단테가 일주일간 지옥 3일， 
연옥 3일，천국 1일을 가상으로 여행한 기록이다.

지옥문에 들어선 단테는 제1환에서 제9환으로 
이루어진 고리를 통과하며 지옥세계 곳곳을 보 
게 된다. 마지막 지옥인 제9환에서는 배신과 야 
합의 표본인 귀족 우골리노와 주교 루지에리가 
죽어서도 비열하고 잔인한 상쟁을 계속하고 있 

는 것을 보게 된다.

최고의 악인은 배신자

제9환을 지나 가장 악인이 버려진 상지옥에 이 
론다. 그 곳에서는 예수를 팔아 넘긴 가롯 유다 
와 로마 황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 

스가 뜯어 먹히고 있었다. “공화정을 구한 브루 
투스 너마저 지옥에 있다니 !” 단테도 놀랐다.

하지만 어떤 명분이라도 배신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카이자르 
를 배반한 세 사람은 눈물로 후회하고 있었지만 
죄는 용서되지 않았다. 지옥 중의 상지옥에 떨어 
져 사탄의 피묻은 입에 뜯어 먹히는 최고의 악인 

은 바로 배 신자라는 사실이 놀람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신뢰

신임 공군참모총장 김성일 대장이 지난 달 7일
취임했다. 당일 오후 훈시와 면알 자리에서 4가
지를 당 부 했 다 .「첫째，강한 공군이 되자. 둘째，
변화를 주도하는 공군이 되자. 셋째，신뢰받는

공군이 되자. 넷째, 매력 있는 공군이 되자」였다.
이 중 세 번째 ‘신뢰받는 공군이 되자’ 를 가장

강조했다.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후어진다. 특히 신
뢰를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와 확 
■
■ I  A I R  F O R C E

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신뢰의 요체는 정직이 
다. 정직하면 신뢰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러 
면서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인용했다. 모두가 
절대 공감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 
뢰이기 때문이다.

김성일 총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총장으로 
임명된 후 많은 생각을 했다. 나 혼자의 힘으로 감 
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직책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들을 신뢰하고，그들이 나를 믿고 따라 준다면 아 
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 
다.” “신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부터 Role 
Model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솔 
선수범’ 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솔선수범을 
통해 신뢰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낌 없는 기대를 보낸다.

신뢰는 탁월한 리더십의 요체다.

탁월한 리더십을 공격하는 소위 ‘리더십 킬러’ 
가 곳곳에 잠재해 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상관이 
다. 자기 도취형이고 후배를 양성하지 않는 선배 

다.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질이 다듬 
어지지 못하고 메말라 버린다.

두 번째는 질시하고 공격적인 동료다. 이런 동 
료들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가 깨지고 팀워크는 
메말라 버리며 조직은 생명력을 잃어버 린다.

세 번째는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부하다. 이런 
부하를 만나면 리더의 자질이 죽는다. 그들이 퍼 
뜨리는 근거 없는 루머，무례한 비방과 반항 그리 
고 무책임한 행동들이 훌륭한 리더를 낙심과 좌 
절에 빠뜨린다. 이런 부하를 가리켜 ‘숨어있는 
상어 (Hidden Sharks)’ 라고 부른다.

과연 나는 어떤 유형 일까 생각해 보자. 아울러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다짐해 보자.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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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 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 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수 기 나  문 예 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0  모 집 분 야 :

0  분

사 진 : 앞뒷면 표 지 ，공군은 지금

원 고 : 화제의 공 군 인 ，부 대 /부 서 탐 방 ，테마가 있는 나 들 이 (기 행 문 )， 

동아리 마당，장병문예(시 • 소설 • 수 필 )，독자마당 등

r 〇 응 모 대 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0  응 모 기 간  : 연중 계속

량 : -  사진 : 4 X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 0 0 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 0 매 내외(A4 용지 1.5 ~  2 매 )，관련 이미지 

* 간단 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계좌번호 명기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 서 함  5 0 1 - 310 문 화 홍 보 과 「공군」담당(우편번호 3 2 1 -9 2 9 ) 

E-mail : (인 터 넷 ) afzine@ airforce.mil.kr，(인트라넷) minjkang@ af.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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